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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90s Y2K 패션 귀환의 종결 아이템, 헤어 액세서리. 

(위부터)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한 솔리드 헤어 

스크런치 8만원 멀버리. 문의 02-2018-1439. 아디다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그린 로고가 돋보이는 헤어핀 79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로고를 전면에 장식한 애슬레틱한 

무드의 핑크 바렛트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포토그래퍼 정진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신정임 

2022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 놀라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가 등장했다. 워치메이킹 기술의 절정이자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손꼽히는 투르비용을 적용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스 컬렉션이 스켈레톤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것. 18K 5N 핑크 골드 버전과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로 시계 전체에 그레이드 5 티타늄 소재의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버전, 두 가지로 선보이며 아름답고 간결한 전면 오픈워크 무브먼트와 정교하고 견고한 

케이스는 물론 3일간의 파워 리저브와 무브먼트까지, 손색없는 테크닉을 선사한다. 오로지 워치메이킹에 대한 

자신감으로 탄생한 이 투르비용 스켈레톤 워치에 경의를 표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06

insight

incredible technic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다가오는 가을, 한층 깊어진 분위기를 얻고 싶다면?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가 제안하는 스킨 투 스킨 컬러 메이크업을 눈여겨볼 것. 

본래 내 피부인 듯 맑고 자연스러운 피붓결을 연출해주는 울트라 르 뗑 파운데이션을 메인으로 섬세한 톤 조절로 완성한 루쥬 알뤼르 컬렉션과 르 베르니 네일 

폴리쉬 컬러 팔레트가 자연스럽고 밝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조력자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해줄 것이다. 문의 080-805-9638, chaNel.com

Skin
To Skin

charming SToneS 바다로의 초대
늘 섬세한 골드 비즈로 독특한 매력과 우아하고 유쾌한 감성을 주는 뻬를리™ 주얼리 컬렉션은 링,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어링까지 다양한 포인트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뻬를리 컬러 브레이슬릿은 

옐로 골드 소재의 비즈 밴드 끝에 따스한 광채가 돋보이는 그린 말라카이트 스톤으로 장식해 

한층 더 유쾌하고 상쾌한 감성을 더한다. 반대쪽 밴드 끝에는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놓치지 않았다. 2천6백만원대. 문의 1668-1906

자연물 중 그동안 쇼메에 가장 큰 영감을 준 물. 이번에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물 중 드넓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늘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브랜드 쇼메에서도 바다를 모티브로 한 것은 처음. 이번 옹드 에 마르베유 드 

쇼메(ondes et merveilles de chaumet) 컬렉션에서는 살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파도에서부터 심해의 보물, 그리고 멕시코만류로 흘러 들어가는 보트 등 풍부한 바다의 

모습을 주얼리에 그대로 표현했다. 파도의 볼륨과 높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다이아몬드 컷의 조합과 섬세한 디테일까지, 쇼메가 재해석한 바다의 모습은 더 푸르고 

아름다울 것이다. 문의 02-344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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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용 파우치로 활용하기 좋

은 토일레트리 파우치. 26x14cm, 1백만원대 

루이 비통. 2 그레고리 울 배러시아 피크트 라펠 턱시도 

4백10만원대, 코튼 포플린 턱시도 셔츠 80만원대, 포켓 스퀘

어로 활용한 리넨 스퀘어 2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3 더

블 G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랙 레더 레이스업 슈즈 1백30만원 구찌. 4 

콰트로 블랙 라지 웨딩 밴드 4백만원대 부쉐론. 5 40년 이상 숙성한 위

스키 원액으로 블렌딩해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로얄살루트 62건 살

루트 4백만원대 로얄살루트. 6 모노그램 바케타 레더 키 링 5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7 실크 소재 모노그램 스프링클 보타이 20만원대 

루이 비통. 8 블랙 카프 스킨 T 타임리스 벨트 40만원대 토즈. 9 브랜슨 

더블 팩 블랙. 41x30cm, 49만9천원 쌤소나이트 블랙 라벨. 10 소가

죽 펨브리 로퍼 1백40만원 처치스. 11 몽블랑 익스트림 3.0 6cc 콤팩

트 지갑 41만원 몽블랑. 12 컨스텔레이션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

터 41MM 1천1백만원대 오메가. 13 까렌 블랙 레더 CT 만년필 90만

원 워터맨. 14 핑크 골드 버전의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까르띠에. 15 시더와 머스크가 어우러진 관능적인 느낌의 아로마틱 우

디 향 블루 드 샤넬 오 드 빠르펭 100ml 17만9천원 샤넬 뷰티. 

루이 비통 02-3432-1854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

6235 구찌 02-3452-1521 부쉐론 02-3213-2246 로얄살

루트 02-3466-5700 샤넬 뷰티 080-805-9638 까르띠에 

1877-4326  오메가 02-3467-8632 워터맨 02-554-

0911 토즈 02-3438-6008 몽블랑 02-1877-5408 

쌤소나이트 블랙 라벨 02-2007-2943 

처치스 02-347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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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 면모와 늠름한 애티튜드를 부여해줄 브라이드그룸 에센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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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우스의 유산을 계승하는 앙증맞은 

디자인의 SINCE 1854 이어폰 트렁크 2백만원대 루

이 비통. 2 스터드 장식이 인상적인 데인저 네오 다이아몬드 

파베 이어링 4백25만원 타사키. 3 이상적인 실루엣을 부여해줄 뷔

스티에 디테일이 특징인 이사벨 드레스 가격 미정 알렉스페리 by 소

유 브라이덜. 4 핑크 매크로까나쥬 리넨 버전으로 선보이는 CD 트위스

트 스몰 디올 카로 체인 백. 20x12cm, 4백만원대 디올. 5 까멜리아 브로

치 가격 미정 샤넬. 6 탈착 가능한 펜던트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조세핀 

아그레뜨 임페리얼 네크리스 9천1백80만원대 쇼메. 7 티파니 하모니 링, 티파

니 하모니 밴드 링, 티파니 하모니 비드-세팅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티

파니. 8 샤르도네의 순수한 개성을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페리에주에 블랑 드 블

랑 750ml 10만원대 페리에주에. 9 이브닝 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르펜티 주얼리 

백. 16x13cm, 3백만원대 불가리. 10 실크 소재 한기시 펌프스 가격 미정 마놀로 

블라닉. 11 원 스터드 톱 핸들 백. 23x18cm, 4백2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12 

크리스털로 장식한 페이턴트 가죽 슬링백 1백57만원 미우미우. 13 유려한 곡선과 

섬세한 금세공 기술로 구현한 우아한 레트로 시크풍 피스 트래디션 워치 19MM 

4천만원대 피아제. 14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해줄 조명, 벨라 24만8천원 라

문. 15 신부의 걸음걸음마다 환상적인 반짝임을 선사해줄 플뤼 드 까르띠

에 이어링 가격 미정 까르띠에. 

루이 비통 02-3432-1854 타사키 02-3461-5558 소유 브

라이덜 02-541-7077 디올 02-3480-0104 까르띠에 

1877-4326 쇼메 02-3442-3359 샤넬 080-805-

9628 페리에주에 02-3466-5700 라문 1600-1547 

피아제 1668-1874 티파니 02-6250-8620 

미우미우 02-3218-5331 불가리 02-

6105-212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

2015-4655 마놀로블라닉 02-

3443-2113

Selection
for her

해피 웨딩 데이! 그날의 주인공,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에센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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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Grace
드라마틱한 스테이트먼트를 선사하는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레드 샹스 인피니 네크리스 무한

과 영원의 상징인 렘니스케이트에서 영감을 얻어 섬세하게 

디자인한 곡선 형태로 행운의 부적을 상징하는 샹스 인피

니 컬렉션.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와 화이트 골드 인터

레이스의 유려한 형태로 부드러움과 강인한 여성성을 예찬

한다. 6천7백만원대. 문의 02-514-3390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임페리얼 네크리스 진취적이고 자

유로운 황실의 여인이었던 조세핀 황후의 품격을 계승하

는 주얼리. 반짝이는 물방울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황홀

한 빛을 발하는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여성스러운 아름다

움과 감각적인 매력을 더해준다. 1억3천만원. 문의 02-

3442-3359

티파니 빅토리아 바인 드롭 네크리스 자연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섬세하게 커팅한 라운드 & 마키즈 컷 다이아몬

드로 꽃과 덩굴, 잎사귀의 흔들리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3천3백20만원. 문의 02-6250-8620 

부쉐론 플륌 드 펑 M 펜던트 네크리스 우아한 자태의 공작

새 깃털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 깃털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여성의 아름다운 몸의 곡선을 감각적

이고 우아하게 빛내준다.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부

드럽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발하는 펜던트 네크리스 3천만

원대. 문의 02-3213-2246

불가리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로마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

코닉한 부채꼴 모티브가 특징인 디바스 드림 주얼리. 오픈

워크 디자인으로 화려한 디바를 향한 경의를 표하며, 섬세

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품격

을 겸비한 스타일을 제시한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

6105-2120 에디터 이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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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통한 공유,  ‘아트 센터’ 모델
SY 이제 하우저앤워스의 독특한 모델인 ‘아트 센터(Art Center)’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서머싯 아트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곳의 교육을 맡다가 이제는 하우저앤워스의 학습 프로그램을 총괄하

는 글로벌 디렉터인 데비 힐러드(Debbie Hillyerd)에 따르면 서

머싯(2014), 로스앤젤레스(2016), 메노르카(2021)에 문을 연 아트 

센터를 떠받치는 핵심은 ‘지역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시키는 학습 활

동을 동반하는 활기찬 현대미술 전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

니다. MW 아트 센터 프로젝트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서

머싯에서 18세기 농장을 발견하고는 이 유서 깊은 건물을 보존하고 

아주 근사한 전원 환경에서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한 

데서 비롯되었죠. 저희 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우리 가족의 터전으

로 택한 곳이죠. SY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이 있는 브루턴(Bruton)

은 서머싯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아무리 의외의 장소를 택

해왔다고는 하지만, 우려되는 바는 없었나요? MW ‘전통적인’ 갤러

리 모델을 넘어선 하우저앤워스의 모든 프로젝트에는 항상 우리 아

티스트들과 그들의 예술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

는 우리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개관한 지 8년이 된 지금, 전시 공간

뿐 아니라 활발한 학습 프로그램,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의 정

원, 아티스트 레지던시,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 소속 작가들도 프로젝트 초기에 방문 했는데 다들 격려해줬어

요. 피필로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레지전시 1호 작가인데, 

그 이후로 18명의 작가를 모셨죠. SY 로스앤젤레스와 메노르카의 경

우는요? 어떤 잠재력을 봤나요? MW 일단 서머싯 사례가 로스앤젤

레스 갤러리의 모델이 되었죠. 우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아티스트

들의 스튜디오 방문차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자주 갔는데, 항상 도

시의 에너지를 사랑했어요. 우리 갤러리 최초의 전속 작가인 제이슨 

로드(Jason Roades)의 소개로 그곳의 예술 현장에 대해 알게 됐고

요. 1970년대 버려진 공장의 광활한 공간이 예술가들을 끌어들였는

데, 그들은 이 지역을 다시금 개척하고자 나섰고 지금 아츠 디스트릭

트(Arts District)라고 불리는 창조 산업의 허브로 점진적으

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 초기 동력이 됐죠. SY 그런 의미 있

는 경험이 메노르카 프로젝트로도 이어졌군요. MW 메
노르카는 완전히 마법 같은 장소예요. 서기 6세기의 바실

리카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천 년 동안 사색의 장소였지

요. (현재 하우저앤워스가 있는) 이슬라 델 레이를 처음 방

문했을 때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자 하는 (지역 차원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 아

트 센터는 5년간의 보존 프로젝트 끝에 작년에 문을 열었는

데, 개관전인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 전시에 5

만8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어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

해 섬의 보존을 돕는 관리인으로 합류하게 된 점을 자랑스

럽게 생각합니다. SY 하우저앤워스를 가리켜 갤러리가 아

니라 미술 기관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머잖아 갤러리 규모 면에서도 1

인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진 메가 갤러리

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결코 운영하기 녹록

지 않은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는 듯한데요? MW 예술가

에 대한 열정과 예술, 배움이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어요. 언제나 예

술 세계의 한계를 넘어 따뜻하고 포용적인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고, 앞으로 성장을 거듭하더라도 이러한 핵심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 고성연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가 오는 9월 초 서울에 입성하면서, 안 그래도 역동적인 미술 시장이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미술 애호가, 

특히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그저 나들이 삼아 유유자적 ‘아트 산책’을 나서는 수준이 아니라 ‘작가 목록’은 물론 ‘갤러리 명단’까지 꼼꼼히 훑어보고 간만에 

입시 공부하듯 ‘리서치’에 나서기도 한다.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이 있는 진지한 컬렉터라면 결코 쉬이 작품을 대하고 페어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법이니까. 

해외의 유수 아트 페어에 가본 적이 있다면 익숙한,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페어에서는 직접 접해보지 못한 내로라하는 갤러리 이름을 발견하면서 벌써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더러 눈에 띈다. 그중에는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라는 스위스 갤러리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업 화랑의 

매출을 정확히 추적할 길은 없지만 흔히 현대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글로벌 3대 브랜드로 꼽히는 ‘메가 갤러리’다. 개인적으로 ‘메가 갤러리’라는 개념을 

‘추앙’하지는 않는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특정 ‘작가’를 선호할 뿐이다. 사실 경영의 세계를 조금 안다면 아무리 거래 규모가 큰 메가 브랜드라고 해도 

워낙 ‘프라이빗 성향’이 강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힘든 데다 관계성에 좌지우지되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조직 문화가 만연하기 일쑤인 

갤러리 비즈니스의 세계는 요상하게 보이기 마련이다(물론 그래서 더러 매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1 5

Exclusive Interview with_ 마누엘라 워스(Manuela Wirth) 대표

하우저앤워스의 
30년 여정은 어떻게 
유일무이한 메가 갤러리를 
만들어냈을까 

#여성 아티스트와 우르술라 하우저 컬렉션(The Ursula Hauser Collection)
SY 하우저앤워스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탄탄한 갤러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에서 2019년 전시로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던 모친

의 ‘우르술라 하우저 컬렉션(The Ursula Hauser Collection)’도 여성 작가에 초점을 맞춘 소장품 컬렉션으로 유명하지요. 아직도 여성 작가들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MW 교사 시절부터 저는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더 평등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교육의 힘을 깨달았어요. ‘배움’이 지닌 강력한 힘에 대한 제 관

심은 모든 복잡성 속에서도 인간애를 다루는 경이로운 작업을 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싹튼 것이죠. 저는 우리 갤러리가 루이즈 부르주

아(Louise Bourgeois), 소피 타우버아르프(Sophie Taeuber-Arp), 에바 헤세(Eva Hesse), 마리아 라싱(Maria Lassnig)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부터 피필로티 리

스트, 로나 심프슨(Lorna Simpson), 에버리 싱어(Avery Singer), 에이미 셰럴드(Amy Sherald) 등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동시대의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들을 대표한

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면에서 개선됐고, 현대미술사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여성 작가가 많아지고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술 생태계가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 되겠죠. SY 루이즈 부르주아는 실제로 당신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

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오래 인연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W 최고의 여성 예술 아이콘이죠. 그녀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

인 동시에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심오한 사상가이자 불굴의 창조력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1994년 루이즈의 작품을 처음 접했고 뉴욕에 있는 그녀의 집이자 스튜

디오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점차 관계를 쌓아갔어요. 1996년 취리히에서 갤러리 레드 룸(Red Room)과의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건 작가와의 길고 특별한 

관계의 시작점이었죠. 이후 우리는 런던, 로스앤젤레스, 서머싯, 취리히, 생모리츠, 홍콩 등에 있는 하우저앤워스 갤

러리에서 그녀의 작품을 선보였고요. 오는 9월 서머싯에서의 새 전시도 기대되네요. SY 그녀가 2010년 세상을 뜨기 

전에 영국 작가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과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도 궁금하네요. 둘 다 강렬한 

캐릭터지만 다른 개성을 지녔고, 세대 차도 꽤 있었죠? MW 부르주아가 종이에 남녀 몸통의 옆모습을 그린 뒤 물과 함

께 빨강, 파랑, 검정 구아슈 안료를 섞어 섬세하고 유동적인 실루엣을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르주아는 

그 이미지들을 에민에게 넘겼고요. 에민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호주에서 프랑스까지 그 이미지들을  지닌 채 

전 세계를 돌았지만 너무 무서워 손도 대지 못했어요.” 결국 에민은 부르주아의 형태에 환상을 불어넣고, 소인국 사람들

처럼 작은 인물을 그려 신체의 욕망과 불안을 구현했어요. 에민의 손 글씨는 이미지에 내러티브를 새겨 넣었습니다. 부

르주아의 생생한 구아슈에 표현된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요. 이 판화 모음은 부르주아가 2010년 별세하기 전 마친 마

지막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주 강력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2011년 부르주아-에민 전시가 런던에서 열렸죠.

1 1992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아르데코 양식 건물에 들어선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 갤러리. 우르술라 하우저(Ursula Hauser)와 그녀의 딸 마누엘라 워스(Manuela Wirth), 10대 

후반부터 딜러 커리어를 쌓은 아이반 워스(Iwan Wirth)가 함께 시작했다. Courtesy Hauser & Wirth 2 갤러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마누엘라 워스(1963년생). Photo by Sim Canetty-

Clark Courtesy Hauser & Wirth 3 하우저앤워스 갤러리는 1993년 취리히 서쪽의 공업 단지에 빈터를 빌려 작가 백남준의 <Jardin Illuminé>라는 전시를 열었다. Exterior view of the 

space on Hardturmstrasse in Zu··rich, 1993. Photo by Bruno Weber 4 백남준의 1993년 <Jardin Illuminé> 전시 도록. 세계적인 영상 작가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가 도록 

글을 썼다. 이미지 제공_하우저앤워스 5, 7 영국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에서 2019년 열린 <Unconscious Landscape. Works from the Ursula Hauser Collection> 전시 풍경. 여성 작

가에게 초점을 맞춘 우르술라 하우저의 개인 컬렉션 중 루이즈 부르주아, 마리아 라싱, 실라 힉스, 에바 헤세 등 출중한 작가들의 작품 65점이 전시됐다. Hauser & Wirth Somerset Photo 

by Ken Adlard 6 스위스 아티스트 메렛 오펜하임(Meret Oppenheim)의 초현실주의 작품 ‘Fur Gloves with Wooden Fingers’(1936). 우르술라 하우저 컬렉션 작품이다. Fur gloves, 

wooden fingers, nail polish, 5 x 21 x 10 cm, © DACS 2019 Courtesy of the Ursula Hauser Collection, Switzerland Photo credit by Stefan Altenburger Photography 

Zu··rich 8 뉴욕 자택에서 포즈를 취한 우르술라 하우저(2018). 배경에 에바 헤세와 필리다 발로의 작품들이 보인다. Left: Eva Hesse, H + H, 1965 © The Estate of Eva Hesse. 

Courtesy Hauser & Wirth Right: Phyllida Barlow, untitled: smoothcoil, 2012 © Phyllida Barlow. Courtesy Hauser & Wirth Photo by Axel Dupeux 9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

를 둔 하우저앤워스 출판 사업 부문. Courtesy Hauser & Wirth Publishers Photo by Sim Canetty Clark 10 하우저앤워스 출판 부문에서 선보인 20세기 개념미술의 선구자 마르셀 뒤

샹의 카탈로그 레조네(전작 도록) 표지. 뉴욕 타임스 선정 2021년 최고 미술 서적 목록에 올랐다. 11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3인방(왼쪽부터 마크 파요, 마누엘라 워스, 아이반 

워스). Photo by Sim Canetty-Clarke 12 오는 9월 초 개막하는 부산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필리다 발로의 설치 작품. Installation view, ‘Phyllida Barlow. glimpse’, Hauser & Wirth, 

Los Angeles CA February 17 - May 8, 2022 © Phyllida Barlow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Zak Kelley

이런 배경에서 하나의 갤러리에 대해 지면을 할애해 긴 글을 

펼치게 된 것은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창업자들이 나란히 동

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는 ‘파워 100’

에서 1위(2015년, 아트 리뷰)를 차지했다든지 하는 가시적

인 수치 때문은 아니다. 이 갤러리의 소속 작가를 전부 좋아

하지도 않는다(90명 규모인지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 ‘갤러리인지, 라이프스타일 기업인지, 아니면 미술 

기관인지’ 싶은 하우저앤워스의 독특한 다면적 정체성, ‘글

로컬(glocal)’을 향하는 비전과 그 실천력에서 비롯된 관심

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탄생해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이 갤러리는 세계 곳곳에 다수(13개)

의 지점을 두고 있고 가장 화려한 아트 페어에서 늘 돋보이

는 콘텐츠를 선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제일 중시하는 프로

젝트는 영국의 전원 마을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도시 재생 

지역,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받을 만한 지중해의 외딴섬

에서 전개하는 ‘반전’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 세 곳의 공통분

모는 ‘아트’를 중심축에 놓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과 유대

를 쌓으며 문화 예술의 부흥과 지식 공유를 꾀하는 ‘아트 센

터(Art Center)’라는 개념이다. 이 3색(三色)의 아트 센터를 

돌아본 뒤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마누엘라 

하우저(Manuela Hauser)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

의 실천적 철학과 비전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눠 들어봤다. 그

녀는 하우저앤워스의 ‘반석’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 갤러리스

트이자 컬렉터 우르술라 하우저(Ursula Hauser)의 딸이자 

10대에 딜러가 된 이래 혈기 넘치는 경영 행보를 보여온 공

동 대표 아이반 워스(Iwan Wirth)의 아내이기도 하다.

#진심을 담은 전시와 출판으로 점철된 30년 여정
Seong Yeon Ko(이하 SY) 30년 전,  모친인 우르술라 하우저(Ursula Hauser)와 현재 남편인 아이반 워스(Iwan Wirth)와 함께 갤러리 비즈니스에 뛰어들기 전에 교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에 관련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당신에게 이 같은 직업 전환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나요? (내향적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전혀 다

른 커리어로 들어서는 게 꺼려지지는 않았는지? Manuela Wirth(이하 MW) 저는 이미 가장 넓은 의미의 창의성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예

술, 공예, 요리 등을 가르쳤거든요.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은 처음 어머니에게서, 그 이후에는 아이반과의 공통된 열정에서 비롯됐죠. 저의 한결같은 롤모델인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은 마인드에 호기심이 넘치는 분으로 1960년대 현지 스위스 예술가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우리는 1992년 취리히 외곽의 장크트 갈렌(St. Gallen)에서 공간을 열었

는데, 처음엔 상업 갤러리라기보다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죠. 10대 후반부터 갤러리를 운영해온, 기업가 정신 충만한 아이반 덕분에 사업의 동력을 얻었

지만, 우리는 초기부터 늘 ‘작가(artist)’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2000년 공동 대표인 마크 파요(Marc Payot)가 합류해 우리 갤러리 ‘가족’의 매우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자선 활동에 집중하고 계세요. SY 그렇다면 경영진은 3인 체제인데, 명실상부한 메가 갤러리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고 문

제를 해결해나가나요? 세계 곳곳에 지점을 두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시를 열고, 눈코 뜰 새 없이 아트 페어에 참여하며 소속 작가들의 미술관 전시를 뒷받침하는 등의 복잡다단한 

일이 많잖아요. MW 지난 30년 동안 우리 갤러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발전했죠. 저희 셋은 비전을 공유하고 거의 모든 중대한 결정에 함께 하지만 (다행히) 상호 보완적인 면이 

많아요. 아이반은 아주 즉흥적이고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가 지닌 특유의 창의력은 우리를 계속 긴장시키고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좀 더 침

착하고 합리적인 편이라 아이디어를 육성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거듭나도록 돕지요. 마크는 미국에 거주하는데, 프랑스 예술계와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셋 다 소속 작

가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요. 그래서 내년에 파리 8구 샹젤리제 근처의 아름다운 건축물에 새 갤러리를 여는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SY 1993년에는 백남준 작가의 전

시를 열기도 했는데, 당시 빈 공장 건물을 빌려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이 경험이 나중에 하우저앤워스가 어디에 ‘공간’을 열지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알고 있습니

다. 마침 올해는 백남준 탄생 90주년이기도 합니다. MW 백남준은 우리가 대단히 존경하는 작가예요. 당시 우리는 취리히 서쪽의 공업 단지에 있는 빈 공간을 빌려 전시를 하자

는 제안을 했죠. 그렇게 <Jardin Illuminé>라는 전시가 탄생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팝업’ 개념의 전시였고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와의 첫 협업이기도 했지요. 

피필로티는 그 전시의 도록 에세이를 직접 쓰기도 했고요(세계적인 영상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피필로티 리스트는 2012~2013년 영국에 있는 아트 센터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의 

첫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소화한 작가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특이한 건축 공간을 짓는 것은 우리 갤러리의 ‘DNA’가 된 것 같아요. 1996년에는 애너벨 셀도

르프(Annabel Seldorf의 설계로 양조장으로 쓰던 건물을 개조해 취리히에 공간을 열었죠. 저희는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고 주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

어넣는 현대미술 공간으로서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공감적 소통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인정받는 갤러리로 자리매김했죠. SY (귀한 

아카이브로 남을) 백남준 도록도 그렇지만 전시 도록이나 단행본, 정기 간행물 등 미술 출판 영역에서 진정성 어린 행보를 보여

왔잖아요. 저도 모친인 우르술라 하우저의 컬렉션 여정을 다룬 단행본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을뿐더러 하우저앤워스 출판사에

서 나온 책들에 감탄합니다만. MW 저는 애서가이고, 아이반과 마크도 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1992년에 설립한 하우저앤

워스 출판 부문은 아주 역동적인 임프린트로 성장했는데, 그동안  작가 아카이브와 저작물에 중점을 둔 1백50권 이상의 책을 출

판했습니다. 많은 책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장려할 만한 독특하고 소장 가치 있는 오브제 같은 수준의 책들입니다. ‘책’

은 우리 아티스트에게 있어 창의성이 지닌 새롭지만 간과된 측면을 세상에 알리는 ‘대사(ambassodors)’ 같은 존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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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니 세계 현대미술 생태계를 이끄는 도시를 들라면 단연 뉴욕이 선두 주자로 꼽히지만 언젠가부터 서부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존재감도 솟구치기 시작했다. 

할리우드를 등에 업은 영화 도시로서만이 아니라 미술, 건축, 음악 등 다채로운 콘텐츠 스펙트럼을 지닌 문화 예술의 허브로서도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는 얘기다. 

원래도 로스앤젤레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출신의 걸출한 작가는 많았지만 ‘컨템퍼러리(contemporary)’라는 단어에 잘 어울리는 빼어난 공간이나 콘텐츠는 아무래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변화의 물결이 차츰 퍼져나갔다. 주요 공공 미술관이 재단장에 나서고, 2015년 억만장자 엘리 브로드가 사재를 들여 세운 

현대미술관 더 브로드(The Broad)가 다운타운에 등장했으며, 이듬해에는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Hauser & Wirth Los Angeles)가 문을 열었다. 

갤러리 지점 하나 생긴 게 대수냐 싶겠지만, ‘뮤지엄급’ 전시장을 갖추고 동네의 문화적 지형까지 변모시킬 만큼 독특한 오라를 지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르포] 하우저앤워스 아트 센터를 가다  Los AngeLes

Welcome to the Arts District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라는 세계적인 갤러리 브랜드로 인해 덩달

아 유명세를 얻게 된 브루턴(Bruton). 인구가 약 3천 명에 지나지 않지만 특

유의 아름다운 풍광과 미식으로 이미 자국민들에게는 은근한 사랑을 받아온 

작고 한적한 마을이다. 지난 6월 초, 브루턴으로 향하는 길은 여럿이지만 필

자는 런던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탔다. 시간대를 잘 고르면 한 번만 갈아타고 

2시간 내에 브루턴 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무거운 짐만 없다면 기차역에서 도

보로 10분 정도면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에 다다를 수 있다. 친절하게 놓인 팻

말을 따라 걷노라면 동화 같은 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초여름의 싱그러운 녹음

으로 빛나는 산울타리가 길게 펼쳐진 산책길이 나온다. 이윽고 풀밭 위로 옹

기종기 모여 있는 ‘예술 농장’의 자태가 드러난다. 실제로 하우저앤워스 서머

싯이 자리 잡은 땅은 18세기 중엽에 지은 더슬레이드 농장(Durslade Farm) 

상당수 한국인이 그렇듯 필자에게도 로스앤젤레스는 친척들이 교포로 살아가

는, 그래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도시였다. 많은 

도시가 그렇듯 남들이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갈 때도 그 이면에는 희로애락의 

파도를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적어도 외부인의 시각에서 로스

앤젤레스에서는 인상적인 ‘혁신’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누

군가의 표현처럼 ‘도시가 스스로에 대해 자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변

화의 노력에 박차를 가한 꾸준한 행보 덕분일까. 스페인어로 ‘천사의 도시’라

는 뜻을 지닌 이 도시는 다시 날개를 단 듯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느낀 그 ‘변

모’의 매력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로스앤젤레스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확

인할 수 있었다(팬데믹이 도래하기 전이다). 그 기저에는 다양한 동력이 있지

만 그중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는 물론이고 미식, 호텔 등 여러 영역에서 훨씬 

더 활기차고 세련된 풍경을 지니게 된, 한때 빛을 잃었던 다운타운의 부활도 

있다. 그리고 다운타운의 동쪽 끝에 자리한 아츠 디스트릭트(Arts District)의 

부상은 아주 흥미로운 변화로 다가왔다. 

#쿨하고 힙한 도시 재생 사례,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입성
요즘 ‘아츠 디스트릭트’라고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면서 상인들이 푸

념을 일삼을 정도로 ‘핫한’ 동네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쿨한’ 빈티지 감성이 묻어나

는 세련됨이 있다. 하지만 원래는 이름처럼 문화 예술의 기운이 넘실대는 곳

이 아니었다. 감귤류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 포도밭 등이 넘쳤던 시기를 거

쳐 공장이 가득 들어서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삭막하고 썰

렁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던 시절의 매력 없는 동네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다가 예술가들이 버려진 공장 부지에 작업실을 차렸고, 서서히 변화의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또 MOCA의 별관인 게펜 컨템퍼러리(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가 1983년 이후 자리를 지켜오며 ‘arts’라는 브

랜드에 걸맞은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그래도 전체 그림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힙한’ 느낌의 근사한 카

페와 레스토랑, 바, 호텔이 많이 생겨나고 유동 인구가 늘었다. 예술가 집단

의 인구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대신 대중을 위한 아트 스페이스는 물론 상업 

갤러리, 건축설계 사무소, 촬영 스튜디오 등이 속속 들어섰다. 그 중심에는 

부지로 쥘리에트 비노슈와 조니 뎁 주연의 영화 <초콜릿> 촬영 장소로 쓰이

기도 했다. 마침 주말인 데다 새로운 전시가 막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터

라 꽤 북적거렸다. 영국이 낳은 추상 조각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헨리 무어

(1898~1986) 전시 <Henry Moore. Sharing Form>.  

#팔색조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우선 갤러리 부지에 들어서면 시선을 압도적으로 잡아끄는 하얀색 대형 조각 

‘The Arch’(1963/69). 6m 넘는 높이의 거대한 조각이 자아내는 오라를 느끼

며 갤러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5개의 전시실에 걸쳐 60년 넘는 작가의 커리

어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맞이한다. 신석기시대의 거석기념물로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스톤헨지(브루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 거리

2016년 이 지역에 문을 연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가 빈번히 언급된다. 

단순히 메가 갤러리의 한 지점이라기에는 많은 이들이 ‘미술관(museum)’이

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정도로 존재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간 자체가 눈길을 잡아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규모를 자랑했지만 1960

년대 중반 경영 부진으로 폐쇄된 글로브 밀즈(Globe Mills)라는 밀가루 공장 

단지를 갤러리만이 아니라 유기농 레스토랑 마누엘라(Manuela), 아트 북 숍

을 갖춘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멋지게 부활시켰다. ‘1백 년 역사의 버려

진 제분소’는 갤러리 분점을 낼 때 되도록 그 지역의 역사적 유산으로 여겨지

에 있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무어의 스케치와 석판화부터 청동, 섬유유리, 

돌 등 다양한 소재의 크고 작은 조각 작품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직접 참여한 

작가의 딸 메리 무어(Mary Moore)가 부친과의 추억에 얽힌 오브제 등 각종 

소장품을 모아놓은 정감 어린 섹션까지…. 사실 헨리 무어는 갤러리 소속 작가

가 아니지만 하우저앤워스는 이렇듯 경계를 넘는 다채로운 방식의 협업을 기

꺼이 시도해왔다(이곳에 머무는 레지던시 작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저앤워

스 소속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갤러리 내부 투어를 마치면 숨을 한 차례 들이

켜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갤러리 건물과 서점 등으

로 둘러싸인 안쪽 뜰을 통과해 다시 밖으로 향하면 명성 자자한 ‘아우돌프 가든

(Oudolf Field)’이 무어의 야외 조각전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서다. 네덜란드 조

경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의 솜씨로 여러해살이식물이 저마다

의 맵시를 뽐내며 자연스럽고도 묘한 조화를 발하는 이 실외 정원이 아주 완만

한 경사를 타면서 길게 펼쳐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지만 결코 요란스

럽지 않다. 먼 길을 찾아온 바쁜 여행자에게도 잠시 속도를 늦추고 쉬어 가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포근함이 깃들어 있다. 정원 산책길 끝에는 칠레 건축가 

스미한 라딕(Smijan Radić)의 타원형 파빌리온이 다정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다. 아트 토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쓰이지

만 비어 있을 땐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놀이터도 된다.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2014년 여름, 영국 아티스트 필리다 발로(Phyllida Barlow) 전시 <GIG>와 

피트 아우돌프의 조경 미학을 담은 드로잉 전시 <Open Field>로 대중에 문

을 활짝 연 이래 하우저앤워스 서머싯에는 9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

다. 단지 전시만 보러 오는 인파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우돌프 정원이 ‘상

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더슬레이드 농가를 ‘아트 호텔’로 탈바꿈한 게스

트하우스, 갤러리와 오랜 인연을 지닌 작가 집안의 성을 딴 로스 바 앤드 그

릴, 농장 부지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파는 상점 등의 ‘하드웨어’가 깔려 있을

뿐더러,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

티 같은 ‘콘텐츠’도 알차게 구비했다. 지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

해온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개관 이래 참여한 크고 작

은 교육기관이 무려 8백50곳이다. “하우저앤워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부

분 얼마나 버틸까 하는 반응이었는데, 벌써 8년이 됐네요. 지금도 잘 굴러가

고 있고요.” 브루턴의 한 주민이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창립자 마누엘라(Manuela)와 아이반 워스(Iwan Wirth) 부부는 이 전원 마을

의 매력에 빠져 일찌감치 가족 단위의 이주를 감행했고 버려지다시피 했던 더

슬레이드 농장 부지도 샀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고 한

다. 하지만 자신들의 열망이 향하는 방향만큼은 확실했다. ‘갤러리, 아티스트 

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이런 요소들이 지역 공동체와의 끈끈한 유대

를 쌓아가며 어우러지는 ‘아트 센터’의 개념은 그렇게 영글어갔다. 글 고성연

는 건물을 개조한다는 방향성을 지닌 하우저앤워스다운 선택이다. 

# ‘창조 허브’ 아츠 디스트릭트의 부상과 ‘공동체’로서의 에너지 
마누엘라와 아이반 워스 부부에게 로스앤젤레스는 원래도 작가들의 스튜디오

를 방문하러 자주 찾은 도시로 늘 특유의 에너지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티스트 제이슨 로드(Jason Rhoades)의 추천으로 아츠 디스트릭트의 매력

과 잠재력을 포착했고, 셀도르프 아키텍츠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와의 창조

적 설계 협업으로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를 탄생시켰다. 116,000ft² 면적

에 이르는 이 공간은 제분소 건물 말고도 옆 은행 건물 등으로 이뤄진 ‘ㅁ’ 자형

의 커다란 복합 단지이기에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건물이냐에 따

라 느낌이 달라진다. 예컨대 ‘사우스 갤러리’의 경우 높은 천장을 둔 신고전주

의 건축양식이라 고풍스러운 느낌을 품고 있고, 밝고 경쾌하고 시원하게 펼쳐

진 안뜰은 마치 야외 공연장 같다. 실제로 이곳에서는(팬데믹 이전) 늘 공연이

나 퍼포먼스, 파티 같은 행사가 열리며 도시의 ‘아트 피플’뿐 아니라 동네 주민 

혹은 학생들도 끌어모으곤 했다. 필자가 2019년 방문했을 때는 운 좋게도 소

속 작가 찰스 게인즈(Charles Gaines)의 개인전 오프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웬걸, 재즈 공연이 신나게 펼쳐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당시 연주를 하던 밴드

에서 ‘드러머’로 열심히 비트를 쪼개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작가였다. 하우저앤워

스 로스앤젤레스 역시 서머싯에 이은 제2의 아트 센터답게 대중, 특히 지역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1백3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참여하니 그 호응도를 짐작할 만하다. 예컨대 고

등학생 ‘꿈나무’들은 4주간 갤러리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는 워크숍을 비롯해 이 

도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마크 브래드퍼드가 이끄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비미술인 지역인들이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를 입버릇처럼 ‘뮤지엄’

이라고 칭하는 데는 매혹적인 공간의 힘만이 아니라 이 같은 다채롭고 내실 있

는 콘텐츠의 힘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글 고성연

‘그림 같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전원(田園) 풍경을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예쁜 마을이 많기로 유명한 영국 남서부 서머싯(Somerset) 카운티. 

서머싯에서는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온천 휴양지 바스(Bath)가 손꼽히는 ‘스타 도시’지만, 미술 애호가라면 아마도 ‘버킷 리스트’에 다른 후보지를 

올려뒀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목가적인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땅에 자리한 브루턴(Bruton)이라는 아담한 마을이다. 영국인들에게 도시와 동떨어진 곳을 

찾아 떠나는 ‘슬로 리트릿(slow retreat)’ 여행지로 꽤 인기가 있지만 필자에게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짜 ‘목적지’가 따로 있었는데, 다름 아닌 하우저앤워스 

서머싯(Hauser & Wirth Somerset)이다.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을 제시한 하우저앤워스의 아트 센터 1호다. 

[르포] 하우저앤워스 아트 센터를 가다  SomerSet

a field Embroidered with Art

1 여러해살이식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사시사철 다른 풍경을 연출해내는 아우돌프 정원(Oudolf Field) 모습. 하우저앤워스 서머싯(Hauser & Wirth Somerset)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Photo by Jason Ingram 2 지난 5월 28일 개막한 <Henry Moore. Sharing Form> 전시 모습. 3 Henry Moore, ‘The Arch’, 1963/69. 하우저앤워스 서머싯 갤러리 부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야외 전시 작품. 2, 3 Hauser & Wirth Somerset, 2022. Photo by Ken Adlard Courtesy Hauser & Wirth Reproduced by permission of The Henry 

Moore Foundation 4 하우저앤워스 서머싯 갤러리 내부. 갤러리, 서점, 레스토랑, 교육 공간 등을 지닌 하우저앤 서머싯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문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Photo by SY Ko 5 브루턴 기차역에서도, 브루턴 마을의 중심부(다운타운)에서도 도보 10분 정도(성인 걸음 기준)면 갈 수 있는 하우저앤워스의 산책길도 유명하다. Photo by SY Ko 6 아우돌

프 정원의 산책길 끝자락에는 칠레 건축가 스미한 라딕(Smijan Radić)이 설계한 ‘라딕 파빌리온’(2014)이 자리하고 있다. Photo by Jason Ingram 

1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츠 디스트릭트(Art District)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Hauser & Wirth Los Angeles)의 갤러리 건물(2016년 모습). Photo by Phoebe 

Solomon 2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의 안뜰에 있는 정원 풍경. 이미지 제공_Hauser & Wirth Los Angeles 3 오는 9월 부산비엔날레와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일 아르헨티나 태생의 작가 미

카 로텐버그(Mika Rottenberg) 개인전이 현재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이다(오는 10월 2일까지). © Mika Rot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Zak Kelley 4 2019년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필립 거스턴(Philip Guston) <Resilience: Philip Guston in 1971> 전시 모습. © The Estate of Philip Guston Courtesy the 

Estate and Hauser & Wirth Photo by Fredrik Nilsen 5 밀가루 공장 단지를 갤러리만이 아니라 유기농 레스토랑 마누엘라(Manuela), 미술 서점 등을 갖춘 대형 갤러리 공간으로 변신시켜 

도시 재생 건축의 모범 사례를 남긴 하우저앤워스 로스앤젤레스. Hauser & Wirth Los Angeles, 2019 Photo by Elon Schoenholz  ※ 전체 이미지 제공_하우저앤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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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Fundació de l’Hospital de l’Illa del Rei 재단 운영)이 

시야에 들어오고, 하우저앤워스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 길목에는 작은 악단이 

팡파르를 울리면서 손님들을 환영한다. 저녁에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병풍처럼 두른 야외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는데, 어림잡아 5백 명이 넘

는 듯했다. “메노르카섬 주민들이 몽땅 왔나 봐”라는 식의 농담을 주고받을 만

도 하다(메노르카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이고, 이슬라 델 레이에는 상주인구가 

없다). 실제로 전시를 보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찾아온 문화 예술계 종사자도 

많았지만, 섬 주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가 컬렉터가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전시 자체, 그리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은 철저히 이곳을 찾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풍경이지만 말이다. “이슬라 델 레

이는 시에 속한 공유지인데, 2004년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왔어요. (이 취

지에 깊이 공감한) 저희 갤러리는 일부 부지(1,500m²)를 갤러리와 레스토랑, 

아트 숍 등을 갖춘 아트 센터로 활용하기로 하는 임대 협정을 맺었고요.”  하우

저앤워스 메노르카의 디렉터 마르 레스칼보(Mar Rescalvo)의 설명이다. 

#문화유산과 자연, 그리고 예술의 수호자를 자처하다
그리하여 전격 가동된 메노르카 프로젝트에는 서머싯의 핵심 인력이 동원됐

다. 서머싯의 기적을 만든 피트 아우돌프가 지중해 기후에 맞는 풍성한 질감

과 형태를 지닌 다양한 식물로 채운 정원을 만들었고, 역시 ‘서머싯 프로젝

트’ 멤버인 루이즈 라플라스(Louis Laplace)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글로벌 

문화유산의 보존, 지역과의 공생, 차세대 재능을 발굴하고 키운다는 하우저

앤워스의 비전에 공감한 작가들도 솔선수범 돕고 있다. 개관전의 주인공 마

크 브래드퍼드는 지난해 메노르카에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지역 미술학교 학

생들을 만나고 ‘에듀케이션 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에 <소다드

(Sodade)> 전시로 메노르카를 찾은 라시드 존슨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데, 자신의 전시 포스터 판매 금액 전액을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 단

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서머싯의 교육 담당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하우

저앤워스 글로벌 ‘러닝(learning)’ 디렉터를 맡고 있는 데비 힐러드(Debbie 

Hillyerd)를 드디어 메노르카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아트 센터 프로그램의 중

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문적인 맥락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방식에 대

해 확실히 시야를 트이게 해줄 수 있어요. 젊은 예술인들로 하여금 우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배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응집력을 북돋는 공간

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요.” 머지않아 이곳에는 서머싯에 이어 두 번째로 하우

저앤워스의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생길 예정이라 아마도 메노르카와 이

슬라 델 레이 사이에서 보트를 타고 오가며 공부하는, 미래 예술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눈은 한층 초롱초롱 빛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글 고성연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2020년 봄, 스페인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상징과도 같은 ‘거미’ 

조각 ‘마망(Maman)’이 놓인 VR(가상현실) 이미지를 접하고는 여러모로 경탄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바로 하우저앤워스에서 이듬해 오픈할 예정이었던 메노르카섬을 

미리 소개하는 자료였는데, 천혜의 자연 속 조각 자체의 존재감, VR 모델링 툴 같은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심인 현대미술 갤러리의 진보적인 면모, 그리고 

또다시 의외의(?) 장소에 아트 센터를 세우겠다는 참신한 발상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중해의 눈부신 풍광을 머금은 발레아레스제도의 섬들은 유럽인이 

사랑하는 휴양지다. 규모가 가장 큰 마요르카, ‘파티 천국’으로 유명한 이비사 같은 섬들이 있다. 그런데 그중 지명도가 낮은 편인 메노르카를 ‘찜’하다니, 호기심이 절로 

솟을 수밖에. 지난해 여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개관 1주년을 맞이한 하우저앤워스 메노르카(Hauser & Wirth Menorca)를 얼마 전 직접 찾아가봤다. 

[르포] 하우저앤워스 아트 센터를 가다  Menorca

a new Mediterranean Art haven

1 하우저앤워스 메노르카(Hauser & Wirth Menorca)의 갤러리 야외에 전시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거미’ 조각 작품. ‘Spider’(1994). on © The Easton Foundation/

DACS Courtesy The Easton Foundation and Hauser & Wirth 2, 3 스페인 메노르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이슬라 델 레이(Isla del Rey)에 들어선 하우저앤워스 메노르카 풍경. 

지역 커뮤니터와의 활발한 연계로 문화 예술 활동과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갤러리의 세 번째  아트 센터다. 4 하우저앤워스 메노르카 내에 있는  ‘에듀케이션 랩’. 지역의 학생들과 예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드로잉 워크숍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린 그림들이 천장에 걸려 있다. ※ 1~4 Photo by Daniel Scha··fer 5 미국 작가 라시드 존슨(Rashid 

Johnson)의 개인전 <Sodade>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 Rashid Johnson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Stefan Altenburger 세계적인 디바 세자리

아 에보라가 부른 동명의 명곡 ‘Sodade’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 제목은 ’그리움, 향수’를 뜻한다. 

‘숨겨진 보석(hidden gem)’이라는, 흔히 쓰이는, 그래서 시큰둥해지기도 하는 

수사가 진정으로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메노르카(Menorca)라는 작은 섬도 여

기에 해당된다. 사실 교통편이 그리 흔치는 않기에 대개 유럽 내에서도 마요르

카를 거쳐 두 번의 비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바로 그런 제약 덕분에 

이 보석 같은 섬은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채 고유의 매력을 지켜올 수 있지 않았

을까 싶다. 필자도 유럽에서 지내던 늦깎이 학생 시절 우연히 마요르카를 여행

한 적이 있었지만 메노르카까지 진출하지는 못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

도 하우저앤워스의 세 번째 아트  센터가 들어선 땅은 정확히 말하자면, 메노르

카에서도 배를 타고 10~15분 정도 가야 나오는 이슬라 델 레이(Isla del Rey)

라는 또 다른 섬이다. ‘왕의 섬’이라는 뜻을 지닌, 섬 전체 면적이 40,000m²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다. 그렇다면 콧대 높은 메가 갤러리의 텃세로 ‘아무

나 올 수 없는 곳’에 소수만을 위해 지은 전당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하우저앤

워스 메노르카는 지난해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의 전시로 갤러리의 

문을 연 데 이어 올여름에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 라시드 존슨

(Rashid Johnson)의 개인전을 마련했다. 오프닝 전야 행사의 풍경을 보면 이 

범상치 않은 갤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6월 18일, 아직은 어슴푸레하게나마 빛이 남아 있는 여름날의 저녁, 이슬라 델 

레이에는 보트 행렬이 이어지고 편안하지만 멋스러운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선착장에 내려 왼편을 보면 옛 해군 병원으로 지금은 박물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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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6.1메가톤. 현대 모터

스튜디오 부산 전시장 바닥에 쓰여 있는 숫자다. 이는 2018

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 팀이 세계 도시의 인구와 소득 

등 자료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로, 안타깝게도 서울은 1만3

천여 개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

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되는 시대. 배출량을 줄

이고 흡수량은 늘려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에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만큼 발생한 탄소를 어

떻게든 이롭게 바꾸거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대자

동차는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갈 첫 세대를 ‘제너레이션 원’

이라 명명하고, 이번 <해비타트 원>전에서 제너레이션 원을 

위한 주거 솔루션 ‘쉘터(Shelter)’를 소개한다. 전시에 참여

한 에콜로직스튜디오와 바래스튜디오는 ‘포용력 있는 태도

와 인간 외 다른 생명체와 서로 연결된 생태계 속에서 공생

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공유하며 각자가 연구해온 방식대로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거주 환경을 그린다.

자연에서 솔루션을 찾은 바이오시티

에콜로직스튜디오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건축·디자인 그룹이다. 만약 인간과 

생태계의 경계가 없다면? 만약 쓰레기를 다른 유기체를 위

한 영양소로 바꾼다면? 만약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

고 함께한다면? 이들은 이런 ‘만약’이라는 질문에서 영감받

아 미생물과 박테리아에 주목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2층

으로 올라가기 전 아래층 입구에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 

‘트리 원(Tree One)’이 바로 에콜로직스튜디오의 작품이다. 

10m 높이의 인공 나무인 ‘트리 원’은 인공지능으로 나무 모

양을 학습하고 3D 프린트 기술에 ‘알게(Algae)’를 첨가한 바

이오 폴리머를 사용해 탄생시켰다. 알게는 파래, 김, 미역과 

같이 물속에서 사는 광합성 생물로, 여러 연구에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양과 속도가 

육상식물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랍게도 트리 원의 

광합성 능력과 탄소 포집, 공기 정화 능력은 나무 20그루와 

맞먹는다고. 산호 모양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호루투스 XL 

아스타잔틴.g(H.O.R.T.U.S. XL Astaxanthin.g)’도 오

염된 도시 공기를 정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 작품은 

편모조류와 공생해 광합성을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

받는 산호의 생존 방식에 착안했다. 뼈대를 채운 알게 젤리

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

어낸다니, ‘육지 산호’라 불러도 될 법하다. 이쯤 되면 알게에 

대해 더 궁금해질 텐데, 전시장 창가를 따라 배치한 작품 ‘포

토신세티카 워크(PhotoSynthEtica Walk)’는 알게가 산소

를 내뿜으며 배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모습

에콜로직스튜디오와 함께 전시에 참여한 바래스튜디오는 

리서치 기반으로 작업하는 건축 스튜디오로 기술적이고 공

학적으로 접근한다. ‘건축적 의미를 생성하는 동시에 물리

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에 관심을 둔다고 밝힌 바래스튜디오는 이동식 모듈형 로봇 

‘에어리(Air(e))’를 이용해 도심 속 휴게 공간인 ‘에어 오브 블

룸(Air of Blooms)’과 자체적인 결합·해체가 가능한 ‘인해

비팅 에어(Inhabiting Air)’를 선보였다. 현대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반영구적이고 건설과 해체 시 많은 폐기물을 생산

하기에 자연에는 결코 이롭지 않다. 바래스튜디오는 이 지

점에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건축물을 상상해봤다. 두 작품 

모두 장소 고정식이 아니며 필요한 만큼 크기와 형태를 변형

할 수 있다. 로봇 에어리에는 태양전지 패널로 에너지를 축

적해 주변 환경에 따라 공기 보호막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기

술이 접목돼 있다. 아직 프로토타입이지만 단열과 방수 기

능을 높이고 좀 더 세밀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술이 그 해답이다. 그런데 질문이 무엇인가?” 

건축가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의 이 말을 떠올리며 

“기술 자체보다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래스

튜디오는 진보한 기술과 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혁신적 건축

을 제안한다. 

자연의 작동 원리에 주목하고 바이오 디지털 건축의 사례를 

남긴 에콜로직스튜디오, 드론과 같은 현대 로봇 기술을 활

용한 바래스튜디오. 완전히 다른 도구를 통해 제시하는 각

자의 미래지만, 자연과 로봇, 인간이 공존하는 청사진으로

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미래의 쉘터는 알랭 드 보통이 

<행복의 건축>에서 말한 ‘우리의 약한 면을 보상해주고 마음

을 지탱해줄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제너레이션 

원이 맞이하게 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미래의 풍경을 그려 

본다. 글 김민서(언맷피플 콘텐츠 디렉터)

1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진행 중인 <해비타트 원(Habitat One)>展  풍경. 전시장 창가를 따라 배치된 ‘포토신세티카 워크(PhotoSynthEtica Walk)’에서는 에콜로직스튜디오 프로젝트의 핵

심인 알게가 배양되는 걸 직접 볼 수 있다. 2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감지해 유연하게 구성되는 바래스튜디오의 ‘에어 오브 블룸(Air of Blooms)’. 하늘을 향해 설치된 태양전지 패널이 스스로 에너

지를 축적해 공급한다. 3 에콜로직스튜디오의 ‘호루투스 XL 아스타잔틴.g(H.O.R.T.U.S. XL Astaxanthin.g)’는 산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구멍 사이에 채운 알게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낸다. 4 ‘인해비팅 에어(Inhabiting Air)’는 이동식 모듈형 로봇 에어리(Air(e))가 결합되고 해체되어 주변 환경과 지형에 알맞게 형태를 만든다. ※ 1~4 이미지_현대차 제공

1

3 4

자연-사람-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_<해비타트 원>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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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e

실크 미카도 원단의 오버 스커트로 볼륨감을 더한 

벨벳 드레스 가격 미정 모니크 륄리에 by 헤리티크 

뉴욕. 주얼 보 장식의 샌들 힐 3백38만원 로저 

비비에. 팬더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오닉스를 세팅한 팬더 드 까르띠에 이어링 

가격 미정, 간결한 라인과 대담한 디자인의 조화가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클래쉬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검지에 레이어드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은 미디엄 사이즈 4백만원대, 스몰 사이즈 

3백만원대, 중지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세팅 화이트 

골드 소재 저스트 앵 끌루 링 7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혼자서도 아름답지만 둘이 만나야 

더 빛을 발하는 우리들의 모먼트.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강렬한 색채와 포멀한 실루엣의 프린트 

디테일 재킷 5백80만원대, 재킷과 셋업으로 

착용한 팬츠 2백만원대, 코튼 포플린 소재의 

셔츠 1백만원대 모두 알렉산더 맥퀸. 3개의 

독립된 반원 모양의 창에 월, 날짜, 요일이 

표시되는 18K 레드 골드 케이스 포르투기저 

애뉴얼 캘린더 워치 3천9백80만원 IWC. 

Sweet inSpl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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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4세대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42mm 

케이스의 문워치로 18K 문샤인™ 골드 소재에 태양광 

패턴의 18K 문샤인™ 골드 스텝 다이얼과 블랙 컬러의 

서브 다이얼 및 핸즈를 매치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액시얼 마스터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샤인™ 골드 3천7백20만원,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그린 알루미늄 링을 장식한 

타키미터 스케일의 폴리싱 및 브러싱 처리된 골드 

베젤이 특징인 스피드마스터 코-액시얼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38mm 8백70만원 모두 오메가.

(남자) 18K 문샤인™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된 태양광 패턴의 그린 PVD 스템 다이얼과 

문워치 스타일 핸즈를 갖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액시얼 마스터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샤인™ 골드 4천9백10만원 오메가. 

(여자) 지름 36mm 18K 문샤인™ 골드 케이스에 

측면을 따라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38개의 풀 컷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드 빌 

트레저 문샤인™ 골드 워치 3천2백70만원 오메가. 

(왼쪽부터) 41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폴리싱 처리한 브라운 

세라믹 베젤을 매치했으며 오메가 세라골드™로 

채운 로마숫자와 실크 양각 마감 처리한 로듐 그레이 

다이얼, 6시 방향의 날짜창으로 장식한 컨스텔레이션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1천1백60만원, 

18K 세드나™ 골드 및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4mm 사이즈 모델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과 화이트 펄 자개 다이얼을 비롯해 6시 방향에 

원형 날짜창을 갖춘 컨스텔레이션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2천1백80만원 모두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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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퀘스트리언 헤리티지가 돋보이는 스터럽 

컬렉션 워치 중 하나로 말안장과 스터럽 

모양의 실루엣을 지닌 케이스가 돋보인다.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최대 0.67캐럿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함을 더하는 쁘띠 다이아몬드 

링크 스틸 스터럽 워치 8백만원대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위부터) 직경 32mm의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다이아몬드 99개를 세팅한 베젤로 화려함을 

더했으며, 블랙 악어가죽 스트랩과 로마숫자 핸즈로 

클래식함을 표현한 RL888 32MM 다이아몬드 스틸 

워치 6백만원대, 스위스 매뉴팩처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직경 3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퍼플 

카보숑 스타일의 크라운을 매치하고 황갈색 송아지가죽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RL888 32MM 스틸 워치 

2백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18K 로즈 골드 소재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더블 스터럽 링 3백만원대, 전통적인 마구 모양을 

참조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더블 스터럽 디테일이 포인트인 

더블 스터럽 링 2백만원대, 아이코닉한 스터럽 모티브가 

돋보이는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스터럽 네크리스 3백만원대, 

심플한 스터럽 네크리스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과 화려함을 더한 다이아몬드 스터럽 네크리스 5백만원대, 

스터럽 모티브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모던한 포인트를 

준 다이아몬드 스터럽 뱅글 1천만원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얇은 스트랩을 매치해 은은한 

우아함을 선사하는 다이아몬드 스터럽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스트레치 튈 소재로 섬세하게 

몸을 감싸는 스트랩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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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여러 

개의 밴드로 구성된 링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때 발산하는 

광채가 아름다운 포제션 링 2천만원대 피아제. 화이트 

골드 밴드에 중앙과 양옆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벨 에포크 링 1천만원대 다미아니. 작은 

얼음 큐브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하고 모던한 감성의 

링으로 로즈 골드에 11개의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하프 

세팅한 아이스 큐브 링 2백83만원 쇼파드. 알프레드 

반클리프가 에스텔 아펠에게 헌정한 우아한 비즈 프레임 

디테일의 웨딩 밴드로 중앙 다이아몬드 세팅이 매력적인 

에스텔 웨딩 밴드 1천1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두 연인의 

인연을 상징하는 매듭 장식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리앙 세 시옹 링 4백57만원 쇼메. 

(남자) 페일 블루 컬러의 라이트 울 트윌 소재 셔츠 

1백50만원 보테가 베네타. 검지에 레이어드한 화이트 

골드 꾸 드 푸드르 웨딩 링 2백10만원, 옐로 골드 꾸 드 

푸드르 웨딩 링 1백95만원 모두 프레드. 1939 오메가 

클래식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지름 39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워치로 크라운에 빈티지 오메가 

로고를 새긴 오메가 CK859 8백40만원 오메가.

(여자) 슬리브리스 톱과 드레스 가격 미정 프라다. 

베이지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넘버5 

싱글 이어링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흐르는 듯한 느낌의 리퀴드 새틴 소재에 오프숄더 

디자인의 슬리브를 더한 드레스 가격 미정 

뉴화이트 by 헤리티크 뉴욕.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노트 이어링, 노트 모티브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비대칭으로 세팅한 

티파니 노트 더블 로우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왼손에 

레이어드한 정교하게 세공한 볼드 나이프 에지 

디테일이 매력적인 3개의 아틀라스X클로즈드 와이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여자) 레이스 트림 실크 드레스, 타이츠, 페이크 퍼 코트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페이턴트 스트랩 

펌프스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네 가지 밴드에 다양한 

컬러와 텍스처로 이루어져 강한 결속을 상징하는 콰트로 

화이트 스몰 싱글 클립 이어링 3백만원대, 콰트로 클래식 XS 

펜던트 3백만원대, 두 가지 콰트로 모티브가 손목을 감싸는 

콰트로 클래식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검지에 착용한 섬세한 

골드 오픈워크 세공의 콰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다이아몬드 

오픈워크 링 8백만원대, 약지에 착용한 0.2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로 클래식 인게이지먼트 솔리테어 

링 4백만원대 모두 부쉐론. (남자) 스트라이프 실크 이브 칼라 

셔츠 1백만원대, 오가닉 코튼 소재의 팬츠 80만원대, 페이턴트 

가죽 부츠 1백만원대, 슬림 벨트 70만원대 모두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지름 40mm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야광 

처리한 아라비아숫자 및 아워 마커 등 실용적인 기능을 접목한 

루미노르 마리나 쿼란타 워치 8백만원대 파네라이.

과감한 언밸런스 커팅 디자인의 피티드 점프수트 가격 

미정 알라이아.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풀 파베 

세팅된 대담한 디자인의 세르펜티 네크리스 1억6천만원대,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컬렉션 링 9백만원대, 중지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링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의 세르펜티 바이퍼 2-코일 링 

1천8백만원대, 왼손에 착용한 옐로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왼손에 착용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모두 불가리. 



까르띠에 1566-7277

헤리티크 뉴욕 02-514-401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IWC 02-3440-5876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오메가 02-3467-8632

돌체앤가바나 02-6953-4115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피아제 1668-1874

다미아니 02-3213-2141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쇼파드 02-6905-3390

쇼메 02-2039-3854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프레드 02-514-3721

프라다 02-3218-5320

샤넬 화인 주얼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티파니 02-6250-8620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부쉐론 02-6905-3322

파네라이 1670-1936

알라이아 02-6905-3413

불가리 02-2056-0170

디올 타임피스 02-3480-0104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김부성

모델 발레리아(Valeriia), 알렉산더(Aleksandr)

스타일리스트 박정아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이채린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성정민

슬리브리스 톱, 플라워 모티브 장식의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위부터) 카프 스킨 퀼티드 스트랩에 스몰 

사이즈 스틸 케이스를 매치한 보이 프렌드 스틸 가격 미정 

샤넬 워치. 스터럽 컬렉션 탄생 1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아이코닉 스터럽 타임피스의 미니어처 버전으로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소재의 미니 다이아몬드 스틸 

스터럽 워치 6백만원대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머더오브펄 

다이얼의 스틸 소재 젬디올 컬렉션 워치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스팽글 화이트 래커 다이얼의 스틸 

케이스 켈리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모던한 실루엣에 입체적인 플라워 모티브 트레인을 더한 

백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오스카 드 라 렌타 by 소유 브라이덜.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넘버5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로 이뤄진 퀼팅 모티브가 

포인트인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밴드 양 끝에 행운을 

상징하는 회전 모티브를 더한 포제션 오픈 뱅글 브레이슬릿 

5천4백만원대 피아제. 로즈 골드에 13개의 브릴리언트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주는 비 마이 러브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쇼메. 브랜드의 시그너처인 뻬를리 

라인에 찬란하게 빛나는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뱅글로 

뻬를리 고유의 골드 비즈와 눈부신 조화를 이루는 뻬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스몰 2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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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Elegance
18세기에 최초로 제작된 여성용 포켓 워치부터 20세기에 유행한 주얼 워치에 이어 우아한 현대적인 

시계까지. 아름다운 동시에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겸비한 여성용 시계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온 

바쉐론 콘스탄틴이 또 하나의 우아한 워치를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에서 영감을 받은 패트리모니(Patrimony) 컬렉션은 2004년 첫선을 보

인 이후 절제되고 세련된 워치메이킹 미학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해왔다. 이번 새로운 모델

은 바쉐론 콘스탄틴 특유의 클래식한 라운드 형태와 기술력을 집약한 울트라-씬 스타일은 고수

하되 색다른 컬러와 비율로 재해석해 모던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자아낸다. 소재와 컬러에 따라 

총 4개의 다른 버전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한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딥 블루 다이얼을 탑

재한 버전과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러시 핑크 다이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버전이 있으며, 각각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이 있다. 이번 패트리모니 모델은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

과 은은한 그러데이션 효과를 준 컬러 다이얼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주 눈길이 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인하우스 칼리버 2450 Q6/3으로 구동하며 시, 분, 센트럴 세컨즈와 날짜 표시창

을 배치했다. 시간당 2만8천8백 회 진동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또 투명 케이

스 백을 통해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22K 골드 오픈워크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왼쪽부터)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은은한 블러시 핑크 다이얼과 베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담았다. 4천6백30만원. 지름 36.5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은은한 그러데이션이 돋보

이는 딥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버전 3천6백80만원. 모두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트래디셔널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하이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망을 충족시키는 여성 워치이자 미학적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

주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신제품이다. 인하우스 칼리버 1120 QP로 구동하며 요일, 날짜, 일, 

월을 표시하고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윤년 표시창은 물론 6시 방향 문페이즈까지 담아 워치메이

킹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또 무브먼트 두께가 4.05mm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놀랍다. 미

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은 물론이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베젤과 러그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루 그레이 컬러를 입힌 머더오브펄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핑크 골드 케이스는 은은

한 화이트 머더오브펄 다이얼로 마무리한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블루 그레이 

컬러와 로즈 베이지 컬러의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도구 없이 푸시 버튼만

으로 손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아함과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모두 담고 있는 이 타임피스는 

그동안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에 목말랐던 여성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것이다.

(위부터) 지름 36.5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머더오브펄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로즈 베이지 컬

러의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더해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워치, 블루 그레이 머더오브펄 다이얼로 

신비감을 더하고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베젤, 러그에 세팅한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워

치 각 1억1천6백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에디터 성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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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낮의 골드 테마의 네크리스에 시 블루 아콰마린을 세팅하고 

있는 모습. 2 포멜라토의 메시 체인 기술을 잘 보여주는 어둠 

속의 발견 테마의 네크리스. 3 5개의 워터리 블루 아콰마린을 

연결해 만든 떠오르는 태양의 비밀 테마의 네크리스. 4 그레이 

스피넬, 사파이어 및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아쿠아틱 플라워 링. 

5 포멜라토만의 기술력으로 제작한 링크와 타히티 펄의 조화가 

아름다운 여름의 폭풍 테마의 네크리스. 6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포멜라토의 컬러 스톤 세팅 과정. 7 46.9캐럿 카보숑 컷 

만다린 가닛이 돋보이는 석양 속으로 테마의 링.

Dreams
in Nature

브랜드가 창립된 1967년부터 지금까지 포멜라토는 선구자적인 디자인과 관습에서 벗어

난 레디투웨어적인 스타일로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창의적 영감은 늘 광활하고 무한하

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넓은 자연에서 온다. 이번에 출시하는 ‘라 조이아(La 

Gioia)’ 하이 주얼리 컬렉션 역시 이 자연 속 한 모먼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부제는 

‘자연 속의 산책, 여명부터 어둠까지(A Walk in Nature, from Sunrise to Darkness)’. 

포멜라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센조 카스탈도(Vincenzo Castaldo)는 자연 속을 

산책하는 동안 그들이 뿜어내는 언어에 주목했다고 이야기한다. 꽃잎의 텍스처부터 폭풍

우 치는 하늘의 뉘앙스, 불타는 석양의 아름다움과 같은 여행지의 느낌과 감각 같은 것에

서 비롯된 감정을 포멜라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얼리에 녹여냈다. 여타 주얼리와 

마찬가지로 첫 디자인부터 마지막 스톤 세팅까지 밀라노의 카사 포멜라토 아틀리에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빚어낸 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떠오르는 태양의 비밀 Secrets of the Rising Sun_ 
물 위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듯한 바로크 셰이프 젬스톤이 특징인 2

개의 화려한 리비에르 스타일의 네크리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무려 1백50캐럿이 넘는 5개의 워터리 블루 아콰마린으로 장식

했으며 각각의 아콰마린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와이어

로 네크리스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보여 유연함과 부드

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마치 파도에서 추출한 것과 같은 강렬

한 오션 블루 색상이 인상적이며, 화이트 골드 링크의 불규칙

한 사이즈는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하모니를 보여준다.

여름의 폭풍 Summer Storm_ 그레이 톤의 무한한 음영으

로 작업한 5개의 주얼리로 구성된다. 소투아르에 세팅한 화이트 사우스 

시 펄과 그레이 타히티 펄은 톤과 사이즈의 그러데이션을 잘 보여주며, 이는 주얼리 아

웃사이즈 링크 양면에 세팅한 스피넬과 사파이어, 화이트 다이아몬드에도 반영되어 있

다. 2개의 라지 링크가 있는 버전은 한쪽을 체인으로 제작해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가

능하다.

무지개의 색채 Shades of the Rainbow_ 포멜라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감과 컬러를 가장 잘 표현한 컬렉션으로 2천5백 개 이상의 컬러 젬스톤을 세팅한 플렉

서블한 커프 브레이슬릿 등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자연의 선물, 무

지개를 상징한다. 컬러에 대한 포멜라토의 열정이 가장 잘 발휘된 테마라 할 수 있다.

한낮의 골드 Midday Gold_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 중 가장 컨템퍼러리한 디

자인으로 햇빛의 힘을 포착한 세 가지 프린세스 스타일의 네크리스로 구성되어 있다. 

직사각형 골드 링크의 기하학적 요소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구르매

트 링크의 부드러움을 믹스해 소재의 대조를 보여주며 재미를 

더하고, 여기에 마지막 센터 스톤이 강렬함을 부여한다. 센터 

피스에는 각각 라군 그린 컬러의 17.9캐럿 파라이바 투르말린부

터 18.55캐럿 소프트 핑크 모가나이트, 15.65캐럿 시 블루 아콰

마린을 선택했다.

석양 속으로 into the Sunset_ 이번 테마는 금빛 찬란한 석양을 2개의 네

크리스와 이어링, 링에 담아 표현했다. 이 테마를 잘 표현하는 피스는 이어링과 링으

로, 이어링의 경우 일본 공예에서 영감받은 대나무 패턴을 사용해 이국적이면서도 은

은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링에는 힘을 주었는데, 결코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석양을 화려하게 표현하기 위해 46.9캐럿의 카보숑 컷 만다린 가닛을 

메인으로 파베 세팅 브라운 다이아몬드와 오렌지 사파이어를 더해 완성했다. 

해 질 녘의 그림자 Evening Shadows_ 해 질 녘, 짧은 황혼의 순간을 록 크

리스털과 골드 체인, 펄의 세 가지 대조적인 조화를 활용해 표현했다. 이 테마의 피스 

중 소트와르 네크리스가 해 질 녘의 그림자를 확연히 보여준다. 낮에서 밤으로 변화하

는 순간을 로즈 골드 메시 리본과 세 줄의 아코야 펄을 결합해 유려하게 표현했다. 여

기에 흔들리는 꽃잎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색조를 담은 아쿠아틱 플라워 링도 매력적

인데, 블루 그레이 스피넬과 사파이어 및 다이아몬드를 그러데이션으로 세팅해 오묘한 

색감을 완성했다.

어둠 속의 발견 Discoveries in the Darkness_ 메시 체인에 대한 포멜

라토의 오랜 연구가 빛을 발하는 테마로 다양한 체인 형태의 유려한 네크리스와 주얼

리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중 크래프트맨십의 마스터피스라 할 수 있는 골드 코드 네스

리스가 독보적이다. 두 줄의 코드가 유연하게 목을 감싸도록 설계했으며, 다이아몬드

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라운델과 카보숑 컷 가닛으로 장식한 2개의 제트 펜던트가 코드 

끝에 도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40년대 주얼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여성스러움과 대담함을 표현한 포멜라토 하이 주얼리의 

대표적인 피스라 할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성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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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자신만의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포멜라토의 

세 번째 ‘라 조이아(La Gioia)’ 하이 주얼리 컬렉션. ‘자연 속의 산책, 여명부터 

어둠까지’라는 부제로 제작한 서로 다른 일곱 가지 테마의 33개 주얼리가 탄생했다.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함께할 커플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ఠ) ച ݃ 라ݫ ಁ ఢਵ۽ 

ध೮ਵݴ హৡహ ܻ ݃ ۽ਵࠄ  ౮ೠݔ۽ ೧ܻޖ

ਝܗ ٬ਸ ৮ࢿೞח ب  ܰठ݂ߔ ಐझ 

оѺ  디올. ޙ 02-3480-0104. 

 ೠ ҟఖхਸ ۽ಕఢ  झఅਵ ۑ࠶

٣ ೧ࢿਸ ৮ܗ ػ۲ࣁ ই  ৢఋܻझ ؊࠺ 

गૉ оѺ  디올 맨. ޙ 02-3480-0104

(ਤࠗఠ) ಕఢ ۨ ؊ ࣗ  गૉیࢎ ۽झ۞ 

ப٣ ೝ ஸ۞৬ झە झ৬࠳۽झః ध 

ѐࢿ ח ਝ٬ झఋੌਸ ো೧ળ45݅ߔ1 . ਗ 

지미추. ޙ 02-3479-1837 ٘ے࠳ 

ইؚ౭౭  оܻࢲࣁఎ ঘݫ T ఋܻझ חҊ ܳ 

ࣗ оલ חࠁث  ইೠ ఋܻझ ۽ಌ 

 02-3438-6008ޙ .토즈 ਗ݅ߔ1

(৽ଃࠗఠ) ۽࠳Ӓ ٣పੌҗ ইހ  ন খоݽ٘ 

ౠݴ ېधೠ ࣓ ؍ݽ ۽ೞࢲݶ ѐࢿ ח 

ഐझ חೞࢿਸ ৮ܗ  ೣगૉ оѺ  처치스. 

ܻ ۿޛ ৬ ൧ࠁ . 02-3470-1140ޙ  өࠄ

 חࠁث ۱ݒ ध೧ ച۰ೠ ۽ܻझణ ח߈

गૉ۽ ਝ٬ റ ࠳ ౭ਊਵب۽ ࣚ  ই חহ࢝

45݅ߔझ라झ ಐझ 4 ࠁ ী࠺࠺ ࠳۞ ਗ 

로저 비비에. ޙ 02-6905-3370 ী٣ఠ 성정민

(ਤࠗఠ) ೠ ߬  ೝ ஸ۞  ۨ ؊ী 

ے࠳ ࢚٘   ੋFF ۽Ҋ  ܳഋ࢚ചೠ ٣ੋ 

൧ ನੋ  ੋট झە ಐझ 1݅ߔਗ 

펜디. ޙ 031-5174-7208. ࣁࢻೠ ੋ ఠ۽ఊ 

G ഓझࡁਸ ؊೧ ؊ ࠁثח ನੋ౭  ٘

पܖ ۱ݒ ۨ ۑ࠶ੋ  ؊ ഓझ۽ ࡁಌ 

26݅ߔ1 ਗ 구찌. ޙ 02-3452-1921

romantic match 

য
द

झ
ఢ


 신
정
임



36 * style chosun  202208    202208  style chosun * 37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피티 워모는 남성복 시장의 주

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밀라

노와 파리 맨즈 패션 위크의 런웨이가 바이어와 프레스로 

하여금 다소 수동적인 관점으로 옷을 바라보게 한다면, 피

티 워모는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시선으로 브랜드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에 가까운 플랫폼이다. 의복에 대한 본

질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물론 지속 가능성, 메타버스와 같

은 새로운 플랫폼에 관련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기

에 좀 더 높은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인사이트

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102회 에

디션의 테마는 ‘피티 아일랜드’! 고정된 하나의 섬이자 생각

을 교환하는 물리적 지점, 그리고 다채로운 실험을 펼칠 수 

있는 패션 탐구의 장 역할을 자처했다. 남성복의 우아한 품

격을 완성하는 판타스틱 클래식, 맨즈 웨어와 라이프스타

일이 콤비를 이루는 푸투로 마스킬레(Futuro Maschile),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트리트 웨어와 특수 섬유로 제작한 신

개념 의복, 그리고 친환경 액세서리까지 만날 수 있었던 다

이내믹 애티튜드 섹션 등의 폭넓은 구성은 물론, 지금 패션

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웨일스 보너가 게스트 디자이너

로 초청되어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성을 추

구하는 브랜드를 위해 마련한 S|스타일 서스테이너블 스타

일(S|Style Sustainable Style)과 우크라이나 디자이너

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우크라이니언 패션 나우

(Ukrainian Fashion Now) 등의 차별화된 행사는 피티 워

모가 패션계의 영향력 있는 주최 기관 중 하나로서 더 높은 

차원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대담

함과 수준 높은 큐레이션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Sustainable Vision 
지난 2020년 1월, 97회 에디션부터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

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온 피티 워모는 이번 시즌 S|스타

일 서스테이너블 스타일 프로젝트를 통해 한층 진화한 친환

경 패션의 다채로운 면모를 부각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

속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 방식을 보다 적

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중요한 난제를 풀어가는 데 다소 주

저하는 패션업계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제시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탈리아 그린 패션 전문가 중 하

나인 조르지아 칸타리니(Giorgia Cantarini)가 직접 큐레

이션에 참여해, 국제 패션 위크와 각종 패션 어워즈, 권위 

있는 패션 대학들을 세심하게 조사한 후 10개 브랜드를 선

정했다. 선정 기준은 친환경 패션에 대한 기본적 접근법을 

넘어 창의성과 혁신성까지 겸비한 브랜드. 선정된 브랜드는 

이탈리아 베이스의 베누, 메이드 인 브루클린을 표방하는 

코너 맥나이트, 그리고 런던 베이스의 맥심 등으로, 패션계

의 유능한 인재들이 초청되어 책임감 있는 패션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뛰어난 패션 콘텐츠로 진화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An Honorable Invitation 
피티 워모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남성복 박람회로서 새로

운 형식에 대해 고찰하며 디자이너들을 피렌체로 초대해 

패션쇼와 쇼케이스를 선보이며 이를 구체화한다. 목표는 

현대 남성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 올해는 웨

일스 보너, 앤 드뮐미스터 등을 초청해 피렌체의 위대한 유

산을 배경으로 그들의 다채로운 비전을 맘껏 펼쳐 보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Wales Bonner_ 게스트 디자이너로서 처음 문을 연 디자이

너는 바로 웨일스 보너. 대형 패션 하우스를 이끌 수 있는 차

세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주목받는 영국계 자메이카 출

신의 그녀는 메디치 리카르디 팔라초를 배경으로 2023 S/S 

컬렉션을 선보였다. 모국인 자메이카 시장에서 직접 조달한 

황마 자루로 덮은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테일러링과 애슬레

틱 요소를 결합한 우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소위 ‘힙’이 가

미된 테일러링이 특징으로 하이엔드 테일러링에 바로크 진

주를 장식하거나, 유리 비즈로 만든 핸드메이드 목걸이를 

매치하는 등 이번 시즌 다문화적 요소를 구현한 디자이너 중 

누구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시켰다. 또 아디다스와의 협업을 

Welcome back to 
Pitti Island

피티 워모가 열리는 포르테자 다 바소가 다시 한번 다국적 언어로 

가득 채워졌다. 2년 6개월 만에 참석한 피티 워모는 팬데믹 이후 첫 

완결판이자 남성복 시장에서 또 다른 의미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클래식 테일러링 하우스와 컨템퍼러리 브랜드,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현대 남성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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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선보인 스니커즈는 독일 아디다스 아틀리에에서 신사

의 신발을 만들 때처럼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많은 패션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그녀는 버질 아블로에 이어 루이 

비통 맨즈를 책임질 차세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중 한 사람

으로 꼽히기도 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었기에 이번 

쇼가 무척 기대되기도 했다) 다양성에 대한 개념적인 목표와 

상업적 필요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명석함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실력을 피렌체 무대에서 입증했다. 

Ann Demeulemeester_ 게스트 오브 오너(Guest of 

Honor)로는 전설적인 해체주의 디자이너 앤 드뮐미스터가 

선정되어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오래된 기차역 스

타지오네 레오폴다의 시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배

경으로 영예로운 쇼케이스를 열었다. 무대 위에 오른 그녀

의 상징적인 아카이브 작품은 에지 있는 반항과 우아함이라

는 흥미로운 조합으로 어둡고 낭만적인 세계를 창조했다.  

Beyond the Fashion
한편 구찌와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피티 워모 기간에 각각 새

로운 매장을 열고, 이를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열며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피렌체 출신의 구찌는 구찌 가든의 새로

운 올 데이 카페이자 칵테일 바인 ‘구찌 쟈르디노 25’를 론칭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 칵테일 믹솔로지스트 조르

지오 바르지아니(Giorgio Bargiani)와 함께 비스포크 컬렉

터를 위한 칵테일, 이탈리아어로 불멸의 묘약을 뜻하는 ‘엘리

시아 디 엘리크리소’를 선보이며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조르

지오 바르지아니는 구찌와 그가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토스

카나 헤리티지에 기반해 토스카나의 향기로운 정원을 떠올

리게 하는 싱그러운 풍미를 담았다. 구찌의 새로운 올데이 바 

& 카페 구찌 쟈르디노 25는 피렌체의 유서 깊은 시뇨리아 광

장에 위치한 구찌 가든 옆에 자리하며,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에디터 이주이(피렌체 현지 취재) 

1 피티 워모가 메인으로 열리는 포르테자 다 바소. 건축가 알레산드로 모라데이의 지휘 아래 

이번 시즌 테마 ‘피티 아일랜드’ 콘셉트로 꾸몄다. 2~4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피티 워모 스

트리트 패션 신. 테일러드 재킷, 페도라 등 클래식한 아이템에 자유롭고 여유로운 애티튜드

를 가미한 스타일링이 대세를 이뤘다. 5, 6 게스트 디자이너로 런웨이를 선보인 웨일스 보너의 

2023 S/S 컬렉션. 7 피렌체 오페라 극장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 소울랜드. 8 지속 가능

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패션 레이블 10개를 선점해 선보인 S|스타일 서스테이너블 스타일 프로

젝트. 9 피티 워모 기간에 새로운 카페 & 칵테일 바 ‘구찌 쟈르디노 25’를 론칭한 구찌. 이를 기

념하기 위해 칵테일 에디션을 선보였다. 10 스타지오네 레오폴다를 배경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앤 드뮐미스터. 11 웨일스 보너의 컬렉션이 열린 메디치 리카르디 팔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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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들리 캐시미어 울 트윌 스포트 코트 2백만원대, 플래드 캐시미어 스웨터 1백만원대, 그레고리 트윌 트라우저 70만원대, 허라치 캐주얼 로퍼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양말은 에디터 소장품. 

Code 
ClassiC 
완벽한 실루엣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품위. 

랄프 로렌 퍼플 라벨과 함께 보낸 하루. 

photographed by yoon ji yong 

나인 웨일 코듀로이 재킷 3백만원대, 

베스트 70만원대, 트라우저 60만원대, 

드레스 셔츠 50만원대, 니트 타이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글렌 플래드 캐시미어 카디건 

2백만원대, 스웨터 1백만원대, 

폴카 도트 캐시미어 실크 넥치프 

30만원대, 그레고리 트윌 트라우저 

9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실크 캐시미어 크루 넥 스웨터 1백만원대, 그레고리 트윌 트라우저 90만원대, 스웨이드 패치드 트윌 셔츠 8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슬리브리스 시어링 재킷 

1천2백96만5천원 지방시. 브라운 

컬러 로고 재킷 7백10만원, 화이트 

컬러 셔츠 1백61만원, 브라운 컬러 

로고 스커트 6백33만원, 브라운 컬러 

로고 판타 슈즈 6백30만원 모두 구찌.

울 소재의 블랙 재킷 5백30만원대, 

실크 소재의 브라운 블루종 

4백40만원대, 울 소재의 블랙 팬츠 

1백만원대, 카프 스킨 소재의 샌들 

1백1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클라이브 벤타일 바이커 모토 

재킷 2백만원대, 드레스 셔츠 

50만원대, 그레고리 트윌 트라우저 

90만원대, 애로 패턴 실크 타이 

30만원대, 프라스코 버클 부츠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헤어 이에녹 

메이크업 유혜수 

모델 케빈(@YG K+)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이주이

스웨이드 벨티드 재킷 6백만원대, 캐시미어 크루 넥 스웨터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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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ful 
journey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쌤소나이트 러기지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블랙라벨 리치몬드 II   
가죽 트리밍과 라인 디테일로 리치몬드 디자인 코드를 

잇는 제품으로 남성 모델 중 인기가 많은 블랙라벨 

리치몬드 II 컬렉션. 부드러운 주행감과 에어로 

트랙™(Aero-Trac™) II 기술을 적용한 서스펜션 

볼-베어링 더블 휠로 탁월한 저소음 기능을 갖췄다. 

또 도난 방지 지퍼는 물론 퍼스널라이징 가능한 

모노그래밍 택을 함께 장착했다. 러기지 커버, 슈즈 

파우치, 가먼트 파우치를 함께 구성한다. 

경량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25인치 블랙라벨 리치몬드 II 68만8천원 쌤소나이트. 

민터 & 민터 홀리데이 
폴리카보네이트 셸에 버티컬 패턴으로 부여한 

세련된 질감으로 아름다운 외관과 견고함을 고루 

갖춘 민터 컬렉션. 아이보리 컬러에 쿠퍼 샴페인 

톤 알루미늄 로고 바를 더해 특유의 도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하우스 고유의 

에어로-트랙™ II 기술을 볼-베어링 휠 시스템에 

적용해 효과적인 충격 흡수와 저소음 주행으로 

차원이 다른 주행 퍼포먼스를 갖췄다.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25인치 민터 54만8천원, 

스틱 핸들 뒷면에 고정할 수 있는 스마트슬리브™가 

있어 편리하며 추가 수납을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민터 홀리데이 35X31X19cm, 12만8천원 모두 

쌤소나이트. 문의 02-2007-2943 에디터 이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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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넘치는 원색부터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알루미늄 소재, 도회적인 분위기를 

지닌 무채색까지. 최고의 품질과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여행용 트롤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에센셜 컬렉션 아주르 컬러 캐빈 사이즈 

90만원대 리모와. 문의 02-2056-2257.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로 선보이는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호라이즌 55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하우스의 상징적인 코디드 캔버스 소재를 

적용한 코냑 컬러 오토마르 비세토스 

캐리어, 블랙 오토마르 비세토스 캐리어 

각 1백95만원 MCM. 문의 1600-1976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호라이즌 소프트 더플 55 

3백6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레가테 불카프 소재를 적용한 R.M.S 캐빈 50 

수트케이스 1천3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주이 

은은한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19 디그리 

알루미늄 인터내셔널 캐리온 1백40만원 투미. 

문의 02-539-8160.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해 

강한 내구성을 지닌 라이트 박스 알루 76CM  

1백39만원 쌤소나이트. 문의 02-2007-2943

Time to travel

어
시

스
턴

트
 신
정
임 Frame Fatales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가장 완벽한 변신, 2022 선글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독특하게 꺾인 카무플라주 패턴으로 개

성 있는 연출을 도와줄 핑크 컬러 선글라스 37만원 멀버리. 

문의 02-2018-1439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의 볼드한 프레임이 강렬한 포인트를 

주며 사이드의 B 로고로 디테일을 살렸다. 32만원 버버리 

by 룩소티카. 문의 02-501-4436

옐로 렌즈가 특징인 오묘한 그린 톤의 아세테이트 소재 선

글라스로 오벌 프레임이 독특한 감성을 선사한다. 83만5천

원 구찌. 문의 1577-1921

우아한 LV 이니셜 및 모노그램 플라워로 브랜드 고유의 장

인 정신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골드 톤의 금속 소

재 보잉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

1854

모던한 감성을 주는 스퀘어 셰이프의 프레임에 더 볼드하게 

연출한 다리 부분과 로고 플레이로 개성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버터플라이 셰이프의 보잉 스타일 프레임이 특징이며, 블루

빛을 띠는 렌즈와 골드 메탈 장식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디

올.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성정민

어
시

스
턴

트
 신

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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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뷰티가 올해 상반기 출시한 N°1 DE CHANEL 라인은 

어느새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했다. 레드 까멜리아 활성 

성분으로 누리는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는 물론,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운 스킨케어 경험, 그리고 친환경적인 포뮬

러와 지속 가능한 패키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앞선 

생각까지 아우르며, 최근 뷰티업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축으

로 자리매김했다. 

최상의 활성 성분, 레드 까멜리아! 
피부는 자외선 차단처럼 안티에이징 케어에서도 계절에 상

관없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N°1 DE CHANEL 뷰티 리

추얼의 핵심 스킨케어 단계로서 피부 활력을 지켜주는 레

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담아낸 N°1 DE CHANEL 레드 까

멜리아 세럼이 이 역할을 자처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

게 함유된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이 주름, 눈에 띄는 모공, 

탄력 저하, 광채 부족 등 노화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징후

에 반응해 이를 개선하고 피부를 보호한다. 탁월한 효능뿐

만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까지 아우르는 스킨케어 라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플루이드 젤 텍스처는 바를 때 느껴지

는 촉촉하고 상쾌한 감촉이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빠

르게 스며들어 피부는 한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천연 

The
Red
Treat 
탁월한 효능과 친환경적 접근, 여기에 즐거운 

감각적인 경험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케어 라인 N°1 DE 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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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례대로) 탁월한 항산화 효과는 물론, 피부 진정과 영양 공급에 탁월한 레드 까멜리아 오일과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신제품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 

140ml 12만4천원.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전 단계에 사용하는 신제품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씨옹.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고르고 균일하며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100ml 12만9천원. 2 민감한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50ml 19만9천원. 

3 N°1 DE CHANEL 라인의 핵심 성분인 레드 까멜리아. 

1

유래 성분으로 자극이 없어 민감한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  

효능과 경험을 아우르는 완벽한 균형
N°1 DE CHANEL은 홀리스틱 뷰티 라인으로서 스킨케어

에만 머무르지 않고 메이크업과 프레이그런스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이룬다. 각각 제품에 이상적인 포뮬러와 형태, 피

부에 닿는 순간의 변화, 텍스처의 느낌, 부드럽게 발리는 

감촉, 여기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까지 피부가 온전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리추얼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모든 제품들이 각각 서로를 보완하며 최상의 시너지 효과

를 이룬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샤넬 뷰티는 8월 신제품 N°

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씨옹와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를 출시하며 라

인업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까멜리아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씨옹은 매끄럽게 녹아드는 수분 포

뮬러가 특징으로 진정한 뷰티 리추얼의 시작으로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을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

면 된다. 묽은 텍스처가 상쾌한 수분감을 선사하며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 활성 성분

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과 나이아신아미드를 풍부하게 함유한 페

탈-클리어 콤플렉스로 다양한 피부 노화 징후에 작용해 피

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피붓결을 고르고 균일하게 가꿔

준다. 무엇보다 피부가 한꺼번에 많은 성분을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좋은 성분을 점진적으로 피부 위에 얹어 흡수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안티에이징 케어, 얼굴만 편애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샤

넬 뷰티는 보디 피부에 생기와 광채를 충전하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로 답을 제시한

다. N°1 DE CHANEL의 핵심이 되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과 동일한 농도의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

을 함유해 보디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항산화 효과

가 뛰어나 각종 노화 징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가볍고 

섬세한 밀키 텍스처가 즉각적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활성 성분이 활력 효과를 발휘해 상쾌한 동시에 까멜리아 

오일이 풍부한 영양을 피부에 전달한다. 문의 080-805-

9638, chanel.com 에디터 이주이  

2

3

Summer
Grooming 

(왼쪽부터) 샤넬 뷰티 라 무쓰 크리미한 텍스처가 물에 닿는 순간 풍부한 거품으로 변해 과

도한 피지는 물론 땀, 먼지 등을 깨끗하고 상쾌하게 정리해주는 딥 클렌징 제품. 섬세한 클

렌징 효과와 세안 후 매끄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다. 150ml 6만8천원. 문의 080-805-

9638, chanel.com 

클라랑스 맨 수퍼 모이스처 젤 건조함과 강한 열기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젤 타입 모이스처

라이저. 하우스리크 추출물이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해주고, 피부를 진정시킨다. 칼란코

에 성분이 보습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폭발적인 수분감을 자랑하며, 시원

하게 발려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다. 50ml 5만8천원. 문의 080-542-9052

시세이도 맨 클리어 스틱 UV 프로텍터 SPF 50+/PA++++ 물과 땀, 고온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막을 생성해준다. 아웃도어 활동 시 손에 덜어 바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수시로 사용 가능하며, 여러 번 덧발라도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자랑한다. 항산화에 효과

적인 비타민 C와 E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20g 3만3천원대. 문의 080-564-7700

디올 뷰티 소바쥬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라벤더와 베티베르, 파촐리가 어우러진 신선하고 우

디한 노트의 소바쥬 향기가 은은함을 선사하며 피부를 땀과 악취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150ml 4만9천원대. 문의 080-342-9500

스위스퍼펙션 맨 아이 리차지 크림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젤 타입 아이 크림. 강인한 생명력

의 헬리크리숨 추출물이 피부에 영양을 충전하고 탄탄하게 가꿔준다. 에델바이스 추출물이 예

민한 눈가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고, 생기를 부여한다. 15ml 22만원대. 문의 1644-4490

랩 시리즈 올인원 디펜스 로션 SPF 35/PA++++ 강한 열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오염 물질과 블루 라이트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외부 자극으

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피부로 관리해준다. 끈적임 없이 산뜻한 텍스처로 수분 케어는 물론 

자외선 차단까지 간편하게 해결해주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 50ml 5만2천원대. 

문의 02-6971-3224

시슬리움 안티에이지 글로벌 리바이탈라이저 노멀 스킨 셰이빙으로 손상된 피부 치유부터 

보습과 영양 공급, 그리고 주름 관리까지 광범위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아우르는 아이템. 매

티파잉 입자로 과도한 유분까지 케어해준다. 50ml 31만원. 문의 080-549-0216

키엘 훼이셜 퓨얼 토너 멘톨 성분을 함유해 상쾌한 애프터 셰이브로도 사용하기 좋은 토너. 

과잉 피지와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대나무 추출물, 피부에 맑은 생기를 부여하

는 카페인 성분을 담았다. 250ml 3만9천원대. 문의 080-822-3322 에디터 이주이 

강렬한 태양 아래 후끈 달아오른 피부를 

단숨에 잠재워줄 수분 폭발 그루밍 리추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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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휘또 루즈 샤인 #30 쉬어 코럴 12가지 컬러 팔레트 

중 가을 웜 톤인 에디터의 픽은 #30 쉬어 코럴!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하

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무겁거나 갈라짐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다. 약간의 플럼핑 효과도 볼 수 있다. 리필 가능한 패키징으로 지속 가능성까

지 고려한 착한 아이템! 3g 6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이주이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클렌징 바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솝 형태의 클렌

징 아이템 출시가 대세다. 그중 에디터의 레이더 망에 포착된 이 제품은 브랜드의 상

징적인 수분 크림에 주요 성분인 스콸렌과 빙하 당 단백질 추출물을 함유한다. 풍성

하고 쫀득한 거품은 지성 피부라 이중으로 세안함에도 땅기지 않고 매끄럽게 세안할 

수 있게 해준다. 100g 3만1천원대.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주이 

데코르테 더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프레쉬 대부분의 쿠션은 답답하고 두껍게 커버

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워도 파운데이션을 더 선호하는 편. 그렇지만 이 쿠션을 

만난 순간 생각이 완전 달라졌다. 일단 컬러부터 자연스럽다. 하얗게 뜨지 않고 

내추럴하게 착 녹아들어 피부 톤을 가볍게 보정하는 듯한 느낌. 오후에는 은은한 

광채를 남겨주며 피부 화장이 오래 지속되어 만족스럽다. 12g 6만7천원대.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성정민

파넬 시카마누 92 세럼 뉴질랜드산 꿀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 마누카 잎 추출물 등 

피부 진정과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을 한 병에 농축해 담아낸 아이템. 초록빛 앰풀 제

형이 피부에 바르는 즉시 보호막을 한 겹 씌워주는 듯하다. 호르몬 주기에 따라 울

긋불긋 성난 피부가 한결 차분해지고, 피부 속부터 다독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30ml 4만1천원. 문의 1661-5634 _by 에디터 이주이 

바이레도 컬렉터스 에디션 핸드크림 모하비 고스트 심플한 화이트 튜브에 향을 연상

시키는 비비드한 그린 컬러 페인트 방울을 떨어뜨린 모습. 바이레도의 베스트 향인 

모하비 고스트 향으로 어린 시절 새로 산 크레파스 냄새가 나 미소 짓게 만든다. 카

카오 선물하기에서 단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며, 오렌지와 옐로 컬러 페인트 

버전도 있다. 30ml 5만5천원. 문의 02-3479-1688 _by 에디터 장라윤  

디올 디올쇼 마스카라 볼륨 #090 블랙 덧바를수록 뭉치는 것이 아니라 속눈썹 사이

사이가 차오르게 하며 풍성한 볼륨감을 주어 놀랍다.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카라 하나로도 또렷한 눈매 연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컬러는 블랙, 블루, 브라

운, 세 가지. 10g 5만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장라윤

연작 카밍 & 컴포팅 토너 패드 세안 후 한번 더 간편하게 닦아내는 패드를 사려고 알

아보고 있던 찰나, 이 제품을 만났다. 이전에 다른 패드들도 사용해보았지만 패드 표

면이 훨씬 부드러운 느낌. 나름 이중 세안을 하는 편임에도 스킨케어 전 패드로 한 

번 닦아내니 자잘한 먼지와 노폐물이 묻어나와 앞으로 꾸준히 사용해야겠다고 다짐

했다. 사용 후에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느낌이라 만족스럽다. 180ml, 45매 4만5

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성정민

끌레드뽀 보떼 더 파운데이션 SPF 25 PA++ 가벼운 사용감과 고급스러운 텍스처, 

그리고 한층 강화된 커버력으로 돌아온 아이템. 탄탄해진 커버력에 반비례하는 가벼

운 사용감이 매우 만족스럽다. 하우스의 상징적인 라 크렘므에 함유한 주요 성분은 

물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레이크 시스 추출물을 함유해 스킨케어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는 아이템. 28ml 35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주이 

뽀아레 르 토니끄 프레 세안 후 얼굴에 가장 먼저 닿는 토너는 자극적이지 않고 향도 

은은하며, 무엇보다 바로 흡수되는 걸 선호한다. 이 제품은 가볍고 산뜻한 워터 타입 

토너다.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부드럽게 얼굴을 닦아내면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

론이고 피붓결도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가벼운 꽃향기가 기분까지 좋게 한

다. 165ml 8만5천원. 문의 02-310-5025 _by 에디터 장라윤 

구찌 뷰티 구찌 블룸 오 드 뚜왈렛 이 향수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는 이탈리아 공항에서 이 핑크 핑크한 패키지를 보고 첫눈에 반해 구입했기 때

문. 매번 향의 강약을 조금씩 조절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가볍고 프레시해진 것이 특징이다. 향을 뿌리면 저 멀리 어딘가 장미 정원에서 시원

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다. 100ml 20만6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

디터 성정민

조 러브스 레드 트러플 21 신선한 무화과, 톡톡 튀는 시트러스, 그리고 상쾌한 파인 

향이 어우러져 막 샤워한 듯 가볍고 신선한 내음을 부여한다. 향이 무겁지 않아 자주 

뿌려도 부담스럽지 않다. 리프레싱을 원할 때마다 뿌리면 땀 냄새도 스트레스도 날

아간다. 100ml 23만9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이주이 

샤넬 르 베르니 941 스폰타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샤넬 뷰티에서만 낼 

수 있는 컬러감.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내추럴 컬러가 인상적이었다. 쫀쫀한 제형으

로 한번에 쓱 발려 빠르게 마르는 것도 마음에 든 포인트. 올여름 손과 발을 초라하

지 않게 할 필수품이다. 13ml 3만6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_by 에디터 성정민

오리베 런 쓰루 디탱글링 샴푸 펌을 한 후 몇 달이 지나 머리카락이 자꾸 엉키기 

시작했다. 손으로 빗어 내리면 2/3 지점부터 손가락이 멈추거나 머리카락이 빠지

는 경우가 다반사.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고 큐티클을 정리해 푸석하고 건조해진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을 해결해주는 이 샴푸를 사용하니 컨디셔너가 필요 없을 정

도로 향도 좋고 머릿결이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250ml 6만3천원. 문의 1644-

4490 _by 에디터 장라윤

피부는 진정시키고, 마음에는 안정을 

되찾아줄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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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엣 & 샹동 런던 해러즈 백화점에 샴페인 바 오픈 기

억에 남을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샴페인 

하우스 모엣 & 샹동이 지난 7월 7일 런던 나이츠브리

지에 위치한 해러즈 백화점에 유럽 최대 규모의 샴페

인 바를 단독 개점했다. 희소성 높은 샴페인과 그 밖

에 다양한 샴페인을 소개하며, 시그너처 칵테일과 곁

들어 먹을 수 있는 푸드 바이츠 메뉴도 함께 제공한다. 

문의 02-2188-5100 

시몬스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을 선사하는 브랜드 시몬스가 전국 공식 매장에서 웨

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정 매트리스 구매 시 최

대 3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은품을 선착LIF
Es

TY
LE

호간 H597 스니커즈 기능성을 더해 편안하지만 우

아함을 담은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 호간에서 

H597 스니커즈를 출시한다. 러닝 슈즈 스타일에 엠

보싱 H 모노그램이 포인트로 메모리폼 안창을 갖추

어 편안하고 쿠션감 있는 핏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의 

컬러를 담은 호간 H597 스니커즈는 오프라인 매장

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0-0523

토즈 2022 프리폴 여성 컬렉션 토즈에서 이탈리아 

거리를 모티브로 삼아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2022 

프리폴 여성 컬렉션을 선보인다. 코트와 같은 소재

의 니하이 부츠, 반달 모양과 쇼퍼 백 스타일을 세련

되게 연출한 T 타임리스 라인의 백 등 토즈만의 헤리

티지를 담은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토즈 MCM알렉산더 맥퀸

알렉산더 맥퀸 스프린트 러너 필름 세계적인 뮤직비

디오 감독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소피 뮬러가 디

렉팅한 알렉산더 맥퀸의 새로운 패션 필름을 공개한

다. 영상 속 무용수이자 배우 메테내러티브의 역동

적인 모습과 우아한 실루엣을 클래식 화이트 맥퀸 

스프린트 러너 제품과 함께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문의 02-6105-2226

 

MCM 2022 F/W 리빌드-리메이크-리폼

(REBUILD-REMAKE-REFORM) 지속 가능

한 환경과 MZ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창

조해나가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 MCM에서 2022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움직임을 통해 활력 넘치

는 삶을 정의하는 이번 컬렉션은 젊음과 재생, 그리

고 재창조를 기반으로 트렌디함과 지속 가능성을 담

아냈다. 문의 02-540-1404

펜디 2022 F/W 펜디 퍼스트 백 글로벌 패션 하우

스 펜디에서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매력적인 액세서

리’라는 콘셉트 아래 2022 F/W 시즌 펜디 퍼스트 백

을 출시한다. 부드러운 나파 가죽, 퍼 등 다양한 소

재를 선보이며 미디엄과 스몰, 2가지 사이즈에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

하다. 문의 02-514-0652

호간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문샤인™골드 컬

렉션 출시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브랜드 

오메가에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의 문샤인

™골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달빛이 연상되는 

은은한 18K 옐로 골드인 문샤인™골드는 블

랙 컬러의 세라믹 베젤 링 & 서브 다이얼과 다크 

그린 컬러의 세라믹 베젤 링 & 코팅 다이얼 버전으

로 출시된다. 문의 02-6905-3301

프레드 인피니 크레이지 8 1908년 8월에 태어

난 창립자 프레드 사무엘은 항해를 하다 발견한 

매듭으로 처음과 끝이 없는 숫자 8과 같은 브

랜드 대표 디자인, 더블 매듭 모티브를 만들었

다. 이처럼 프레드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숫

자 8을 형상화해 샹스 인피니 크레이지 8을 선

보인다.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의 네크리스·이어

링·링으로 구성되며 국내 프레드 부티크와 공식 웹사

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9-5993

화사하게 가꿔준다. 문의 02-6971-3212

발몽 발몽 리스토링 퍼펙션 SPF 50 PA++++ 안티

에이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스위

스 최초 럭셔리 클리닉 케어 브랜드 발몽에서 프리미

엄 안티에이징 선블록을 선보인다. 리스토링 퍼펙션 

SPF 50 PA++++은 자외선 차단과 피부 탄력도를 

높이며 광채가 나는 생기 가득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문의 070-4352-5203

펜할리곤스 스포츠카 클럽 EDP 영국의 감성을 전하

는 로열 니치 퍼퓸 하우스 펜할리곤스에서 스포츠카 

클럽 EDP를 출시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도로 위를 질

주하는 영국 경주용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향기로 파촐리·유칼립투스·우디 향이 조화를 이루

어 상쾌하고 활기찬 향을 느낄 수 있

다. 문의 080-363-5454

showroom

순 증정한다. 더불어 신제품 프레임·룸 세트·퍼니

처는 10% 할인, 특정 침대 프레임 및 룸 세트·퍼

니처·케노샤 베딩 세트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

다. 문의 1899-8182

투미 투미 | 스테이플(TUMI | STAPLE) 컬렉션 투

미와 스테이플의 합작으로 도시적이고 자유로운 스타

일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더한 맞춤형 장비 ‘투미 | 스테

이플(TUMI | STAPLE)’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

렉션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의 뛰

어난 기술력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투미 공식 온라

인 스토어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39-8160

디올 5 꿀뢰르 꾸뛰르 - 벨벳 에디션 1993년 디올

에서 출시한 5 꿀뢰르 꾸뛰르의 첫 번째 벨벳 에디

션에 세련된 컬러를 더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

다. 디올 하우스의 상징적인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수레국화 추출물을 

넣어 크리미한 파우더 텍스처로 가볍게 발리며 지속

력 또한 우수해 여름 아이 메이크업으로 제격이다. 

문의 080-342-9500

 

에스티 로더 NEW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수

퍼차지드 젤-크림 빛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끊임없이 해온 에스티 로더에서 차세대 아이 케

어 제품, NEW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수퍼

차지드 젤-크림을 선보인다. 눈가 피부 전체에 건강

한 활력을 선사하는 에스티 로더만의 독자적인 기술

인 FR-디펜스™(FR-Defense™) 테크놀로지를 적

용해 다양한 형태의 다크서클을 개선하고 눈가 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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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하이 주얼리 ©LAURA SCIACOVELLI 

시몬스

모엣 & 샹동 

에스티 로더 디올

발몽 

펜디 

투미

까르띠에 

다미아니 

펜할리곤스

오메가 jEwEL & waTCh
까르띠에 Trinity for Chitose Abe of Sacai 까

르띠에와 패션 브랜드 사카이 창립자 아베 치토세가 

만나 6개의 독창적인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선보인

다. 까르띠에의 디자인 역사를 나타내는 트리니티 링

은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소재로 서로 얽히도록 

구성해 심플하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이

번 컬렉션은 7월부터 일본에서 최초로 출시하고 이후 

9월에 파리, 런던, 뉴욕,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선보

일 예정이다. 문의 1566-7277

디올 하이 주얼리 디올 프린트 컬렉션 이탈리아 시칠

리아 타오르미나의 그랜드 호텔 티메오에서 디올 프린

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공개되었다. 파리의 우아한 

품격과 이탈리아의 돌체 비타가 느껴지는 이번 컬렉

션은 1백37개의 주얼리와 디올 오트 쿠튀르 실루엣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다미아니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플래그십 부티크 

오픈 독창적인 디자인과 섬세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가 7월 15일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백화점 2층에 기존 부티크

를 확장 이전 오픈했다. 다미아니 기존 부티크 중 가

장 넓은 규모로 남성 고객을 위한 별도의 쇼핑 공간

과 이탈리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이 주얼리를 접

할 수 있다. 이번 부티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스

프레소 바를 함께 운영해 이탈리아 현지 감성을 전한

다. 문의 02-3213-2141 

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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